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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리핑

한국이 지난 8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

아 ASE(로사톰 자회사)가 수주한 엘다바 지역의 1,200㎿급 원전 4기 건설사업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이며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앞으로 원전 기자재 및 시공업체에 일감을 공급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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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경과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사업내용  VVER-1200 4기(4,800㎿)                      

총	사업비 300억 달러                                         

사업기간 2022~2030년                                       

사업주 이집트 원자력청                                    

주계약자 러시아 ASE(로사톰 자회사)                  

부지 카이로 북서쪽 300km                            

한국	참여	범위 기자재 공급, 터빈건물 시공 등        

 (93조 원 규모, 2023~2029년)                  

2021.12 2022.1 2022.2 2022.3 2022.4 2022.72022.5 2022.82022.6 2022.9

한수원, 엘다바 원전사업 

발주사(러시아 ASE)가 

단독협상대상자로 지정

신정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선언(110대 국정과제)
•수출통제 등 관련 현황 점검(산업부, 외교부, 한수원, 전략물자관리원 등)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리스크 점검회의(산업부, 한수원 등)
•민관합동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현황 점검(원전수출전략준비단 등)

원전 기자재·터빈 

시공 분야 계약 체결

18개 협정 58개국 발효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1  한·중·일 FTA

2  한·MERCOSUR TA

3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4  한·말레이시아 FTA

5  한·에콰도르 SECA

6  한·우즈베키스탄 FTA

7  한·중미 FTA   

          (과테말라)

8  한·GCC FTA 

협상 진행

1  한·인도네시아 CEPA

2  한·이스라엘 FTA

3  한·캄보디아 FTA

4  한·필리핀 FTA

서명·타결

10  한·호주 FTA 2014년

11  한·캐나다 FTA 2015년

12  한·중국 FTA 2015년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중

13  한·뉴질랜드 FTA 2015년

14  한·베트남 FTA 2015년

15  한·콜롬비아 FTA 2016년

16  한·중미 FTA 2019~2021년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17  한·영국 FTA 2021년

18  RCEP 2022년

1  한·칠레 FTA 2004년 

 개선 협상 중

2  한·싱가포르 FTA 2006년

3  한·EFTA FTA 2006년

4  한·ASEAN FTA 2007년 

 추가 자유화 협상 중

5  한·인도 CEPA 2010년 

 개선 협상 중

6  한·EU FTA 2011년

7  한·페루 FTA 2011년

8  한·미국 FTA 2012년 최초

9  한·튀르키예 FTA 2013년

발효

FTA 
한눈에

바로 보는 
통상 관련 
사이트

fta.go.kr tradenavi.or.kr customs.go.kr unipass.customs.go.kr okfta.kita.net exportcenter.go.kr

설문기간 :  9월16일(금)~10월 14일(금)

참여방법 :  월간 <통상> 웹진         

                     (tongsangnews.kr)

참여혜택 :  30분을 선정해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통상>을 통해 경제, 역사, 상식을 
배울 수 있어서 애독하고 있어요.

박◯순

WTO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호를 통해서 
그림과 개념정리로 확실히 이해했어요.

서◯근

<통상>을 읽으며 세상을 알아가네요. 
어려운 통상 이야기는 재미있는 웹툰을 
이용해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서◯진

      설문에  참여하고 
기프티콘  챙겨요!

월간 <통상> 독자 설문 이벤트

독자의 목소리로 2023년 월간 <통상>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주세요 

표 3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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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판례로 보는 통상

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 

②참치-돌고래 분쟁

22
통상 탐구생활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 

하상선 에코아이 탄소배출권

사업본부 전무

24
글로벌 톡  

무한경쟁시대, 반도체와 과학법

28
한국 대표선수

세계 자주포 시장의 최강자, K9

30
해외무역 지상중계

㈜태성시스템

32
역사의 수레바퀴

포그 씨가 시간에 

집착한 이유는?

34
응답하라 무역정책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으려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36
글로벌 트렌드

전기차 중흥 시대

38
통상 아카데미

자원 부국 말레이시아

42
FTA Analysis

수출기업의 한·영 FTA 활용을 

위한 협정문 살펴보기

44
공급망 A to Z

식량보호주의와 수출제한조치

46
글로벌 통상 뉴스 

미국, 반도체법

세부 지원기준 마련 본격화

정부 내 조정위 구성 外

48
통상백과

新국제질서와 한국 경제의 미래 外 

50
소통 마당

독자의견, 이달의 퀴즈

Book in Book
특집 노동과 통상

※ <통상>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견해이므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32

42

36

22

24

28

20

4        /        September  2022

CONTENTS
September.  2022

COvEr STOry

글로벌 식량위기의 시대,
한국의 식량안보 전략은?

02
FTA 한눈에

03
글로벌 브리핑

06
미리 보기

키워드로 읽는 식량안보

08
깊이 보기

세계 식량위기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전략

14
키워드 토크 

글로벌 식량위기와 애그플레이션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해법 모색

18
정리하기

세계의 식량안보와 공급망 교란

08

발행일   2022년 9월 1일(통권 제124호)      발행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044-203-4893)      제작 협력  한국경제매거진㈜ (02-360-4816)



tongsangnews.kr        /        7 

키워드로 읽는 이슈

keyword 
3

독일의 주요 물류 채널인 라인강이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일

부지역 수위가 30cm를 기록, 수운 물류가 마비 위기에 처했

다. 가뭄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

기에 더해 또 다른 걱정거리로 부상하며 독일 경제성장률에

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선박은 

좌초 우려 때문에 30~40%만 적재하거나 운송을 전면 중단

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국적인 급수 제한을 실시하고 있고, 이

탈리아는 농업과 조개 양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가리아

의 경우 다뉴브강이 말라가자 긴급 준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콩 생산 1위인 브라질과 2위인 미국도 이상고온과 가뭄

으로 콩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 미국의 중북부 역시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

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변화가 콩과 옥수수 작황을 망치면

서 식량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상고온과 가뭄 

keyword 
4

전 세계에 불어닥친 식량불안과 농산물 가격 급등은 필연적

으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을 낳고 있다. 애그플레

이션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물가까지 다 오르는 

것을 뜻한다. 밀 가격은 최근 톤당 430유로를 돌파하면서 지

난 3월 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422.40유로를 깼다. 콩값 역

시 최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부셸(25.4㎏)당 17달러

를 웃돌고 있다. 최악의 가뭄으로 사상 최고가까지 치솟았던 

2012년 9월 가격(17.71달러)을 곧 넘어설 전망이다. 

밀, 콩, 옥수수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은 필연적으로 

다른 물가를 끌어올린다. 밀을 사용하는 빵, 콩으로 만드는 

식용유, 옥수수를 이용하는 가축사료 가격을 자극하고 이것

들은 다시 수많은 제품의 비용을 올리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

자 임금까지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애그플레이션

keyword 
5

지난 6월 12∼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5년 만에 개최된 제12

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식량안보가 주요 쟁점

으로 다뤄졌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으로 농산품 교역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또 주요국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면서 밀

과 옥수수, 보리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는 점도 전 세계적으로 WTO가 농산품 공급망 안정화

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WTO 회원국의 의

견합치로 이번에 채택된 식량안보 각료선언에서는 농산물 교

역 원활화와 전 세계 농식품시스템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수

출제한조치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식량안보 목적으로 긴급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있더라도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

서 투명하게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식량안보 각료선언

6        /        September  2022

미리 보기

키워드로 읽는 식량안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불안정한 식량 공급망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식량안보가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식량안보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식량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은 곡물자급률이 낮은 한국에도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식량위기를 △러·우 사태 △식량보호주의 

△이상고온과 가뭄 △애그플레이션 △식량안보 각료선언 등 5가지 키워드로 살펴봤다.

keyword 
1

러·우 사태는 전 세계 밀 공급망을 단번에 망쳐놓았다.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 수출국으로 두 나라의 밀 수출

량은 세계 전체 수출물량의 3분의 1에 달한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남부 항구를 통해 매월 400만~500만 

톤 규모의 밀을 중동과 아프리카로 수출해왔다. 하지만 러

시아가 이곳을 봉쇄하면서 수출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

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을 돕기 위해서 

별도의 화물·기차·선박 등 물류망을 가동하고 있지만 역부

족이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밀 수확시기를 앞두고 2,200만 

톤 이상의 곡물이 창고에 묶여 있는 상태다. 사태 종결 또는 

항구 봉쇄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은 쉽지 않

다. 러시아가 지난 7월 튀르키예와 유엔의 중재로 흑해를 통

한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 재개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곡물 수출 협정 이행을 중단할 수 있

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우 사태 

keyword 
2

밀 시장이 얼어붙자 밀 생산 1위인 중국과 2위인 인도가 지

난 5월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자 ‘자국 우선 공급’이라는 긴급 처방에 나

선 것이다. 한국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2%(2020년 기준)로, 쌀을 제외하면 3.2%에 불과한 탓

이다. 특히 밀·옥수수의 자급률은 각각 0.5%, 0.7%에 불과

하다. 실제 밀에서 시작된 식량보호주의는 다른 곡물로 전염

되고 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해 한 달 가까이 팜유 수출을 중단하

기도 했다. 이집트 역시 밀, 콩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중단했

다. 튀르키예는 3월 초·중순부터 쇠고기, 양고기, 식용유 

등의 수출을 금지했고 말레이시아는 닭고기 수출을 중단했

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 세르비아, 이란, 파키스탄 등도 농

산물 수출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식량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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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아르헨티나, 중국 등 세계 전역에서 대규모 

산불, 폭염과 홍수 등 극심한 자연재해로 식량생

산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세계 인구의 증가와 중

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경제발전 및 소득증

대에 따라 식량수요와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

용 곡물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지속으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량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활한 운송과 물류 유통에도 차질이 생겼다. 게

다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여파까지 더해 식량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실화  

더욱이 코로나19와 러·우 사태 장기화, 이상기

후 등으로 식량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자원 보

호주의가 인도, 필리핀, 이집트, 헝가리, 카자흐

스탄, 알제리 등 신흥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22년 7월 말 기준 32개 

국가에서 자국민을 위한 식량확보와 물가안정

을 명분으로 53개 식량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금지, 수출제한, 수출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

한 바 있다. 식량작물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

라이나, 중국, 베트남 등은 비료 수출도 금지시

켰고, 전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석유 등 

에너지와 비료 등 농자재 가격도 상승하는 등 식

량 생산을 위한 환경은 점점 악화일로에 있어 국

제 식량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

로 보인다. 이렇게 여러 요인에 의해 글로벌 식량

부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식량가격 상승이 전

반적인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애그플레이션

(agflation) 현상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

다. 유로모니터 추정치에 따르면 2022년 세계 평

균 물가상승률은 7.9%로 1996년 이후 가장 높

은 수치로 예측됐다.  

또한 국제적으로 식량(특히 곡물) 교역의 큰 특

징 중 하나는 수출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

세계 식량가격지수 변화 추이(2019년 1월~2022년 7월) 

20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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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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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료: 블룸버그 SPLC; KIET 산업경제(이준, 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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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는 149.7로 2019년도 평균 가격지수인 95.1 

대비 57.4%나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세계 식량가격이 크게 오른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부족 때

문이다. 세계 식량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 유럽, 

깊이 보기 

지난 7월 2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만을 통한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면서 세계 식량가격이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에서 밀을 수확하는 모습.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식량가

격지수1)는 지난 3월 최고치인 159.7포인트를 기

록한 후 4개월 연속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

히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이

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세계 식량가격

세계 식량위기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전략 
세계 식량가격 상승과 공급불안 현상이 심상치 않다. 경제이론상 국제무역은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과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 기상이변과 함께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식량자원 보호주의 현상은 이 기대를 무너뜨리고 

국제 식량 시장과 공급망을 크게 교란하고 있다.  

글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사진 한경DB, wto.org

1)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96년부터 24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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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행히 최근 세계 식량가격이 우크라이

나 수출재개와 주요 생산국 수확 개시, 전 세계

적 수입 수요 둔화 등에 따라 간신히 안정을 되찾

아가는 듯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주요 곡물 생산

국이자 소비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 국가들의 극심한 가뭄 등 이상기후로 식량

공급 부족과 가격상승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

가 큰 상황이다. 

국내 주요 곡물 재고율 취약 

어느 국가에서나 식량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

는 중요한 원천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

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실제 

식량안보 확보는 국가이익과 생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역사적으로 식량자급 능

력이 충분하고, 해외로부터 효과적인 식량조달 

능력이 있는 국가의 경우 식량위기 발생 시 적절

한 대처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식량위기에 봉착하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공산품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때 소비를 조금 미뤄

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식량은 국민의 생존

과 직결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소비를 늦출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안보문제로 간주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

라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우선 우

리나라의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20년 

기준 20.2%로 미국(120.1%)은 물론 일본(27.3%)

에도 크게 못 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

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 동

안 쌀 자급률은 92~105%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지만 밀, 콩, 옥수수 등 다른 식량작물의 

자급률은 0.5~9.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

히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밀, 옥수수 등 사

료곡물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매년 하락하

는 추세에 있다. 사료곡물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0.5% 수준에서 2020년 

20.2%로 지난 50년 동안 60%포인트나 크게 하

락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특히 곡물자급률)

이 크게 감소한 주요 원인은 농지면적 감소, 쌀 

이외 다른 곡물의 생산 정체, 축산업 성장에 따

른 외국산 사료곡물의 수입증가 때문이다.

위와 같이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세

계적 식량가격 급등이나 식량공급이 부족한 비

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물

량을 비축해 부족량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식량위기가 주요 의제로 부상해 ‘식량안보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곡물 수출 상위 5개국 
점유율(2021년 기준)

콩

97%

밀

63%
옥수수

88%

쌀

79%

곡물별 5대 수출국

콩   
브라질, 미국,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캐나다

밀   
러시아, EU, 
캐나다, 
호주, 미국

옥수수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EU

쌀
인도,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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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수입은 많은 국가로 분산되는 공급 과점

적 시장이라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농산물 무역

이 자유화되면서 식량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생산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

량 작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상위 5개 수

출국의 수출 점유 비중이 2021년 기준 쌀 79%, 

밀 63%, 옥수수 88%, 콩은 97%에 달한다. 이와 

같이 세계 곡물 공급이 소수 수출국에 집중돼 있

기에 일부 수출국의 공급 불안정이 바로 국제시

장의 불안정성으로 직결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식량안보가 국제 문제로 부상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농경지 감소 및 물 부족 

등의 여건은 식량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캐나다, 호

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식량 수출국들

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감

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글로벌 식량위기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식량안보 확보가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

로 떠올랐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도 이

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세계가 직면한 

식량위기 이슈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고, 이에 대

한 WTO 차원의 대응 노력 차원에서 식량안보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농산물 교역 원활

화와 글로벌 농식품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

한 수출제한조치를 자제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각국이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WFP가 인도적 원조를 위해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

다. 이번 식량안보 관련 WTO 각료선언은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러·우 사태로 촉발된 식량부족

과 가격폭등 현상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인류의 

전 세계 밀·옥수수 수출량 비중(2019~2021년 평균)

 러시아

17.8% (1위)

 러시아

2.2% (6위)

 우크라이나

9.5% (6위)

 우크라이나

13.9% (4위)

밀 수출량 옥수수 수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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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 노력과 함께 효율

적인 해외조달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해나감으로

써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

해 우선 미국·아르헨티나·브라질(옥수수), 우크

라이나·캐나다(밀), 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대

두)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곡물 수

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공개경

쟁 입찰거래 의존도가 높은 현행 곡물 수입방식

을 선물거래, 수출국과의 중장기 계약거래 등으

로 다각화해 국제 곡물 시장의 불확실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셋째, 비상 대비 효과적 식량 재고비축제도의 

운영이다. 국내 흉작 혹은 해외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비상상황에 대

비하기 위해 주요 곡물별로 국내에 일정한 물량

을 비축해 부족량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즉 단기적인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해 국

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요 식량의 재고 비축제도의 효과적 운영이 필

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쌀 이외에 보리, 밀·

귀리·호밀 등의 맥류, 콩을 포함한 두류, 그리고 

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까지 재고 비축대상 품

목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물량도 비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식량 비축

제도는 쌀 비축 위주이며 밀, 콩 등 주요 식량의 

비축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옥수수 등 사료

용 원료 비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정책적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글

로벌 곡물수급 비상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료용 

곡물 비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현재

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러·우 사태는 작황이나 가격에 의한 기

존 곡물수급 위기 상황과는 다른 물류 차질이

나 항만 파업 등의 요인에 의해 식량공급 위기

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식량공급의 

불확실성 증대와 불균형한 국제 식량 수급구조

로 인한 식량부족 및 식량가격 급등 가능성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식량수입국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식량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다 강화된 식량안보 체

계 구축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정책목표이자 해

결과제다. 식량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하지 못하거나 식량을 전적으로 외부에 의

존하는 것은 국가생존 및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의 식량안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전

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실행해나가

는 것이 요청되는 이유다. 앞으로 지속적인 식량

자급 능력의 향상 노력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정

적인 해외조달 능력 제고,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

한 효과적인 식량비축제도 마련을 통해 국가 식

량안보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곡물 재고 동향

자료: FAQ.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2022)

(단위: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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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재고율은 글

로벌 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예를 들

어 2020년 기준 주요 4대 곡물 재고율은 쌀 

23.7%, 밀 16.0%, 콩 8.2%, 옥수수 6.7% 수준으

로 쌀을 제외하고는 세계식량기구(FAO) 권장 재

고율인 17~1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세계 7위권의 대규모 식량수입국이자 식량자급

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식량안보 확보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국내 식량자급능력 제고 노력과 함께 해외조

달 능력 향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국

내 생산 여건상 필요로 하는 모든 식량을 완전 

자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

라의 식량안보 강화 전략은 크게 ‘식량자급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 생산 및 소비기반 확충’, ‘수입

선 다변화 및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등 안정적 해

외조달시스템 구축’,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과적 식량재고 비축제도 운영’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요청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통한 식량자급능력 제고다. 식

량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달성

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후변

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식량의 생산기반 정

비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적절한 수준의 국내 

자급 기반을 유지하고, 꾸준히 식량자급 능력을 

제고해나가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식량자급 능

력이 높을수록 국제 식량위기나 곡물가격 폭등

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커지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효율적인 해외조달시스템 구축이다. 경지

면적이 적은 국내 농업 여건상 우리가 필요로 하

는 식량을 전량 국내에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수입이 불가피한 곡물을 해외에서 안정

적·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공급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데 비해 경지면적이 적어 곡물 수요의 상당한 부

분을 해외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및 양정자료

우리나라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사료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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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추이(사료용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

1960

94.5

1970

80.5

1980 2000 20101990

43.1
29.7

2015

27.6 23.9

2020

20.2

100

80

60

40

20

0

56.0



tongsangnews.kr        /        15 

따른 안보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애그

플레이션은 식량 무기화의 전조증상으

로 보이기도 한다. 

현 정세, 특히 미·중 갈등과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한 세계

화 후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대두 등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농산물 

가격의 급등 자체보다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문제의 핵

심으로 봐야 한다.

각국의 곡물 수출제한조치와 

식량보호 현상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 후자가 전자를 가속

화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의 밀 수출 금지, 인도네시아

의 팜유 수출 금지 등이 대표적인 예

다. 이러한 수출제한조치가 비단 식량

안보 문제나 식량가격 문제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공급망과도 연

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

한 농산물이 팜유, 농기계, 화학물질,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키워드로 풀어보는 통상 전문가들의 지상 대담

#1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안보
김종진 연구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쌀을 제외한 수입 곡물의 가격

이 2배가량 올랐다. 곡물은 그 자체로 소비되기도 하지만 밀가루, 전분당, 식

용유 등 식품 소재와 사료로 1차 가공된 후 축산업, 가공식

품 등의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재가공돼 소비된다. 국내 

가공식품산업 규모가 상당한 만큼 가공식품산업과 외식 

물가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미·중 분쟁, 코로나19, 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가 곡

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수입국이 소수의 곡물 수출국에 의존하는 구

조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상기후와 주요국들의 교역 제한이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는 작은 충격도 큰 리스크 요

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까지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향후 10년 동안 변동성

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식량안보 문

제를 촉발한다. 자국의 식량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규제

에 나설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추가적인 가격급등을 유발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러·우 사태 이후 현재 27개국이 식량 수출제한조

치에 나섰는데 이는 전 세계 식량의 17%(칼로리 기준)에 달하는 규모다.     

김세진 외국변호사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식량 공

급망의 고유한 특징 때문이다. 식량은 필수재인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

조업 공급망과 달리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식량 무기화가 대표적이

다. 최근 미·중 갈등을 비롯한 냉전·대결 양상이 심화되면서 식량 무기화에 

토론 제시어 

대담자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시스템연구부 연구위원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안보#1 애그플레이션 전개양상과 시사점#2

향후 전망과 중장기 대응방안#3

        최근 미·중 갈등을 비롯한 

냉전·대결 양상이 강화되면서 

식량 무기화에 따른 안보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식량 무기화의 전조증상으로 보

인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 
(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이 일반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14        /        September  2022

글로벌 식량위기와 애그플레이션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해법 모색
전 세계적으로 식량가격 상승과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과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식량위기가 고조되면서 식량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전 세계의 화두가 된 식량안보 문제와 애그플레이션 현상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진행 김광균 기자    사진 박충렬 

키워드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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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선언으로 채택한 것도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3 향후 전망과 중장기 대응방안 
김종진 연구위원 산업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분야는 축산업

과 가공식품산업이다. 육류 등 축산물 가격은 입식·출하 

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료가격 변동성을 

축산물 가격에 전이시킬 수 없다. 또한 원료가격 인상분

을 단기간에 반영할 수 없는 가공식품 및 외식업계도 한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을 계기로 국제 

곡물 조기경보시스템 중심의 국제 곡물 시장 위기대응체

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국내 생산·공급 확대, 해외농업 개

발, 국가곡물조달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축으로 위기 시 대

응수단을 마련하고 경보시스템이 위기 징후를 탐지하면 

단계별 대응에 나서도록 한 체계다. 하지만 수익성, 농업 

자원 등의 한계로 국내 곡물자급률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

고, 해외농업 개발과 국가곡물조달체계 구축사업 역시 

국제 곡물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 2010년대 중반 이후 

정책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세 가지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세진 외국변호사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요인

에 비해 훨씬 크고 국내 물가 

상승의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또한 국내 식료품과 

외식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

됨에 따라 관련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인

이나 식품 및 외식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과 할당 물량 확대와 같은 수

급 안정 지원이 요구되며, 중장

기적으로는 쌀 소비 활성화 및 

수급 균형 달성, 곡물 자급률 

제고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WTO를 중심으로 한 통상 메커니즘의 

복원과 기존 규범들의 적극적인 활용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수출 

규제의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GATT) 11조에 따른 수량 제한의 일반

적 폐지라든가 WTO의 농업에 관한 협

정 12조의 수출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조

항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통상분쟁 제

기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언

제나 열려 있다. 지난 20~30년간 확립

된 기존 질서를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를 동시다

발적으로 취해나가야 한다.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WTO를 중심으로 한 통상 

메커니즘의 복원과 기존 규범들

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지

난 20~30년간 확립된 기존 질서

를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 정세를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를 동시다

발적으로 취해나가야 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

GATT 제11조는 관세, 세금 및 기타 
과징금의 형태로 취해지는 조치 
이외에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입·수출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지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별한 예외 사항이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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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 생

산량 감소, 러·우 사태로 인한 식량유

통 차질, 경제 제재에 따른 연쇄작용 

등의 영향도 크다. 

#2 애그플레이션 

전개양상과 시사점
김종진 연구위원 국제 곡물 시장은 과거 

몇 차례 위기를 경험했다. 1970년대에

는 석유 무기화에 이은 식량 무기화 

논란으로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강조

됐으나 2000년대 이후 농업 

경쟁력이 열위인 국가들을 중

심으로 식량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왔다. 

그 과정에서 기상이변, 신흥

국 식량수요 증가, 세계경제 

위기 등과 맞물려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이어지면

서 잦은 위기를 초래했다. 국

제 곡물가격은 세계 경기, 원

자재 가격 등 세계경제 상황

과 동조화되는 경향이 심화되

고 있으며, 기상이변과 더불

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

생하는 분쟁 등에 의해 가격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

다. 

애그플레이션은 특히 저개발 

국가의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저개발국가들은 수출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

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 생산 촉진, 비축 

등 공급망 강화에 나설 것이다. 다만 최근 흑해를 통한 우크

라이나의 곡물수출 재개와 더불어 유가하락, 세계경기 침

체 등의 요인으로 단계적으로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

로 보인다.    

김세진 외국변호사 과거 몇 차례 나타났던 애그플레이션은 

바이오에너지의 사용량 증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

의 육류 소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이 주요 원

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냉전, 보호주의, 반자유주

의 등 국제정치적 원인이 추가됐다. 냉전 종식 이후 자유

주의 시장경제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가치사슬이 

해체 혹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

데 지금의 애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자유주

의 시장질서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분쟁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WTO 상소기구의 마비로 개

별 무역분쟁 사안마다 달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

다. 해외농업 개발을 통해 곡물 확보에 나선다거나 수입

선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세계화 내지 

자유주의 질서를 복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리라고 본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MC12)에서 식량안보 대응 관련 의제를 

        애그플레이션은 특히 저개

발국가의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이들 국가는 수출제

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

준이 높은 국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 생

산 촉진, 비축 등 공급망 강화에 

나설 것이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시스템연구부 연구위원

WTO 상소기구 제도 

WTO 분쟁해결제도는 패널, 
상소기구의 2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상소기구는 최종심이다. 당사국 간 
분쟁의 ‘조정’ 및 ‘협상’ 기능을 도울 
뿐 실질적인 협정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GATT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함에 따라 2019년 12월 11일 자로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이달의 이슈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기

식량 공급망 교란의 영향 경로3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식량 공급망 교란은 무역수지, 기업 채산성 악화 및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진다.

애그플레이션4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제한은 곡물가격 상승세를 가속하면서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곡물가격 상승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요인이 된다. 식료품 가격 상승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부터 곡

물 수입 비중이 높은 북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러·우 사태 이후 수급차질이 심화된 밀을 주식으

로 하는 국가들에서 물가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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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22년 5월 기준(영국,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스리랑카는 4월 기준) 
    2) 검은색 점선은 밀이 주식인 국가

자료: CEIC, Haver, OECD, 각국 통계청

한
국

일
본

프랑스
영

국

이탈리아
캐나

다 독일 미국
베

트남
중

국

말
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
시아

태
국 인도

멕
시

코
브

라
질

파
키

스탄
러시아

이집
트

스
리랑카 이란

50

40

30

20

10

0

<선진국> <신흥국>

국가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식료품 가격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

▒ 총지수     식료품

수출제한조치

비료가격 상승

비료기업 비용 증가

❶ 무역수지 악화

❷ 기업 채산성 악화

❸ 인플레이션 심화

소비자 식품 
가격 상승

사료기업 비용 증가

식품업계 비용 증가식량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위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이 식량 보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출제한조치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제한조치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량의 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11.6%가량이나 

수출 제한에 의한 국제 식량가격 상승이 수입식량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의 식량안보와 공급망 교란

정리하기

자료: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국제식량정책연구소), 2022.5.31 기준주: 소계의 국가 수는 중복 포함

상태

전체

현재 적용 중

수출금지 수출허가제 관세 소계

조치 건수 국가 수

42 21

35 20

조치 건수 국가 수

10 9

9 8

조치 건수 국가 수

5 4

5 4

조치 건수 국가 수

57 34

49 32

식량·비료 관련 수출제한조치(2022년 부과)2
러·우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앞다퉈 식량·비료 등에 대해 수출금지, 허가제, 관세조정 등의 형태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

제 식량 공급망 교란을 야기하고 있다. 2022년 식량과 비료에 부관된 수출제한조치는 57건에 달하며, 이 중 45건이 러·우 사태 이후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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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안보지수1
국가별 식량안보 수준을 비교 및 평가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서 한국은 전년 대

비 1.8 낮은 71.6을 받아 순위가 29위에서 3계단 하락한 32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79.3
81.3

79.1
81.0

77.4
80.4

71.6 71.3

자료: 이코노미스트(2021)

스위스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한국 중국

세계식량안보지수 

영국의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가 2012년부터 매년 
113개국의 식량안보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Global Food 
Securit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5위 8위 9위 15위 32위 34위

84.0

영국오스트리아아일랜드

1위 2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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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MPA 제정 미국 패소 WTO 정식 출범

1948 1991.21972 1991.9 1994 1995

참치-돌고래 분쟁

GATT 정식 발효
멕시코, 
미국을 GATT에 제소 NAFTA 발효

자료:  『국제통상분쟁사례이해』(박형래, 도서출판 청람) 및 인터넷 자료.

생활 속 국제 통상 판례 이야기

생산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종상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20조를 인용해 돌고래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의 예

외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이 동태평양을 

대상으로 MMPA를 입법한 것은 미국의 영토관할 범위를 벗

어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수입규제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한 돌고래 보호를 적극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환경과 경제 사이의 난제(難題)

이 분쟁은 미국과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

상과 맞물려 정치적 고려가 더해지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 

유사 분쟁이 이어질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사례다. 역시 나

중의 일이지만 ‘새우-바다거북 분쟁’에서도 같은 맥락의 판결

이 나온 점을 생각하면 GATT가 WTO로 발전하기까지 약 반

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환경과 경제 사이 균형 찾기

는 난제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빠

르게 변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우리 인식도 크게 제고됐다. 

비용을 더 치르더라도 환경을 고려한 소비에 적극 참여하는 

스마트 컨슈머가 늘어나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 국제통상체

제 역시 이에 따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어업 과정에서의 남

획에 대한 최근 WTO의 관심은 그래서 더 특별하다. 

자료: 국제법·통상법 해설 포털(https://disputecase.kr/)

수량제한보다 

공평성과 예외성이 관건

GATT 패널은 본 사안이 수량제한보다는 

비차별원칙과 관련된 제3조(내국민대우), 

그리고 환경보호 관점에서 제20조(일반적 

예외)로 따져볼 문제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참치의 판매, 수송, 유통 등이 멕시코 어선

뿐 아니라 미국 어선에 대해서도 살상률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

널은 멕시코산이나 미국산 모두 ‘참치’로 ‘동

종상품’이 확실한 상황에서 ‘조업방식’을 이

유로 멕시코산 참치가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리하면 

‘제품’ 자체가 동종이면 내국민대우에 입각

해 철저히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하며 ‘공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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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 ②참치-돌고래 분쟁
지난 호에서는 ‘새우-바다거북 분쟁’ 사례를 통해 국제통상 관점에서 환경과 경제 사이의 딜레마를 확인한 바 있다. 

두 가치 간 논쟁은 비단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오랜 시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관련 통상분쟁이 

하나일 리 없다. 또 다른 유사 ‘가치충돌의 딜레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례를 살펴본다.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돌고래는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해양 포유류다. 

특히 높은 지능으로 유명한데 이 때문에 한때 돌고래 쇼 등

에 동원되어 세간의 많은 사랑과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했

다.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수족관에 남아 있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의 방류

가 결정되기도 했다. 

참치도 돌고래만큼 친숙한 생선이다. 우리가 회나 조림, 구

이 또는 통조림을 이용해 찌개와 김밥 등의 재료로 즐겨 먹

을 뿐 아니라 국내 수산물 수출의 최상위권 효자품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색참치가 가진 특수한 성질로 인해 통상

분쟁의 단초가 만들어진 일이 있다. 신기하게도 황색참치는 

돌고래와 함께 헤엄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돌고

래가 있는 곳에 참치가 있고 참치가 있는 곳에 돌고래가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가 된다. 이 때문에 동태평양

의 어부들은 호흡을 위해 수면 위로 멋지게 뛰어오르는 돌고

래를 먼저 찾았고, 돌고래가 발견되면 대형 건착망을 통해 

그 아래에 있는 참치를 대량 어획했다. 문제는 지난 ‘새우-바

다거북 분쟁’ 때 새우를 잡다가 바다거북이 희생됐던 것처럼 

이번엔 참치잡이 과정에서 돌고래가 혼획(bycatch)되고 희

생되는 문제가 적잖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1972년에 제정

해 돌고래 보호에 나선다. 해당 법은 ①동태평양 참치어선들

이 혼획으로 살상할 수 있는 돌고래 개체수를 제한하고 ②미

국 어선들의 돌고래 살상률을 기준으로 참치 어획 과정에서 

판례로 보는 통상

그 이상의 돌고래를 살상하는 국가로부터

의 참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사례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미국이

라는 큰 시장에 대한 수출 기회가 어떤 이유

로든 제한된다는 것은 큰 경제적 손실을 의

미하기에 보통 많은 반발을 사는데 이번엔 

멕시코가 그러했다. 멕시코는 미국의 수입

규제가 GATT 제11조(수량제한 철폐)와 제

13조(수량제한 무차별 시행)에 위반된다며 

미국을 제소했으며 WTO가 출범하기 전의 

일로 GATT 패널이 본 분쟁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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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로 시대, 기업은 에너지전환 신사업 모색할 기회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 하상선 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전무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가 되려면 

이렇게!

인터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지면에서 못다 한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통  배출권거래제가 수출과 관련이 있나요?

하  최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 개정안 중 하나로, 탄

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법

안을 승인했습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느슨한 역외국 제

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검증된 탄소배출량에 해당

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적용대상 품

목(철강, 제강, 시멘트, 화학물질, 비료 등)으로 EU에 대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온실가스를 비용효율적으로 감축하는 기술 또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통  배출권거래제 동향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하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유럽은 현재 1만1,000여 개 의무

업체가 연간 약 13억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도 톤당 12만 

원 수준이고 개인의 거래제 참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5년부터 

시행한 한국은 의무업체가 700개 남짓 되며 이들의 연간 배출권 거래량

은 유럽의 45%, 가격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개인 간 거래도 아직은 허용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세를 검토 중

으로 향후 수출 시 탄소배출량에 연계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따라서 기업들은 장기적인 탄소배출권 가격을 고려해서 생산 공정의 

저탄소/무탄소 에너지 전환은 물론 높은 배출권 가격을 기반으로 한 새

로운 사업 기회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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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직업 세계, 직업군의 직무 소개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해 온실가스 관리기사, 온실가스 

검증심사원(배출권거래제 명세서를 검증하는 업무),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❶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능력 필수

배출권 시장의 공급은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고, 수요는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산업체들의 산업생산량에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의 정책은 물론 경제동향 및 주요 업종의 업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❷ 어학 능력 필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낮고 고탄소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개도국의 감축사업 

발굴도 매우 중요하다. 미래에는 국가별 탄소 시장이 연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어학능력도 중요하다.

❸ 다양한 업무수행 능력 

배출권 거래부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 배출권 수익 기반의 투자 유치, 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한 감축

사업 등록, 모니터링/검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필요하다. 

22        /        September  2022

탄소중립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전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화두가 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동안 1,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하상선 전무가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탄소제로 시대, 기업은 에너지전환 신사업 모색할 기회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 하상선 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전무

통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  탄소배출권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국내 탄소

배출권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의무업체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할당배출권(allowance)과 의무가 없는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해서 유엔 또는 정부로부터 인증받는 감축실적(credit)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란 배출권거래제 의무업체 또는 지

정된 금융기관에서 할당배출권을 매매하거나 감축실적을 거래소 또

는 장외에서 거래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권거래제 의무기업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배출권을 매매하는 업

무를 하기도 하고, 컨설팅 기관에서 의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에코

아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 투자하고 배출권의 직접 거

래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하는 기업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통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

도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대표적입니다. 탄소세가 고정된 세금을 대상 기업에 

공통으로 부담시킨다면,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

을 정한 뒤 기업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배출권을 공급해서 

감축이 보다 쉬운 기업은 배출량을 줄여서 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이

익을 창출하고, 당장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

하는 등 시장을 활용한 제도입니다. 배출 총량을 규제하기가 수월하

고 낮은 비용의 감축사업부터 시행하게 돼 보다 경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유럽, 북미, 호주, 중국, 한국 등에

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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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 이로써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 설립에 연

방정부가 대규모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

거가 확보됐다. 또한 이 법을 통해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R&D)에 총 110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

반도체기술센터(NSTC) 설립,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고도의 안전성 담보

가 요구되는 국방·정보 관련 반도체의 생산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의 예산도 배정했다. 그리고 첨단 통신 공급망 및 

반도체 공급망의 국제 공조를 위해 5억 달러, 반도체 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해서도 2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 내용도 담고 있

다. 앞으로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은 25%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을 통한 총 세제지원 

규모는 10년간 약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미국 측은 예

상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비용 아시아 수준으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은 결국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아시아 국

가 수준으로 낮춰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자국 내에 

갖추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이 법안에는 가장 논쟁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바로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는, 소위 말하는 가드레일 조항

이다. 이 법은 기업이 미국 내에 단행한 반도체 투자(생산시

설 및 장비)에 대해 미 연방정부로부터 인센티브(보조금 및 

세제 지원)를 받을 경우, 중국 및 해외우려국가(foreign 

country of concern)에 반도체 투자(신규, 증설, 장비 도입 

등)를 10년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28나노미터

(nm) 이상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성숙(legacy) 반도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첨단 반도체 경쟁이 14nm 이하의 미세공정에서 펼쳐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은 사실상 앞으로 중국 내에 

의미 있는 반도체 분야 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워싱턴 

조야(朝野)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이 반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얼

마만큼 우려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동북아

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 특히 대만에 집중된 첨

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실재(實在)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입법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오는 11월 중

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간 정쟁이 극심하게 펼

쳐지고 있는 워싱턴DC에서 이번 반도체법이 초당적인 컨

센서스를 토대로 전례 없이 신속하게 입법이 완료됐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자국 기업의 7nm 이하 첨단 반

도체 양산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동맹국이기는 하나 경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TSMC, 삼성을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자국 내로 끌어들이는 고육책을 쓴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주요국의 통상 이슈 전문가 칼럼

구분

◆생산시설 건립 보조금

◆연구개발(R&D)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건립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지원

◆국방(군수)·정보용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

◆첨단 통신 공급망 및 반도체 공급망의 국제 공조

◆인력 양성 및 교육

자료: 경희권(2022)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of 2022)의 분야별 지원 규모와 내용

재원

CHIPS for America Fund(상무부)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국방부)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Security and Innovation Fund(상무부 및 국방부)

CHIPS for America Workforce and Education Fund

★ 성숙공정(mature technology nodes) 
보조금 → 조립, 테스트, 패키징

지원 규모(2022-2026, 단위: 억 달러)

390

20

110

2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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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시대, 반도체와 과학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전격 서명했다. 

이는 그간 국가 간 공정한 경쟁과 자유무역을 기치로 글로벌 산업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전통적인 기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조치로, 향후 국가 간 산업정책의 무한경쟁시대 서막을 연 전환기적 사건이다. 

특히 미국에 이은 두 번째 반도체산업 강국이자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의 가운데 놓인 우리 입장에서, 

이번 입법은 향후 전개될 반도체산업 재편 과정에서 대응전략 모색 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상수(常數)임이 분명하다.  

글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사진 한경DB

반도체와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은 총 3개 법안(division)

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법안은 반도

체산업에 2026년까지 총 527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내

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법안인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of 2022)’1)이다.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은 미국 내 반도체산

업 육성 및 기반 확충을 위한 직접 보조금 지원,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그리고 중국 견제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2022∼2026) 미

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에 총 390억 달러를 직접 보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의 사우스론(South Lawn)에서 
상하원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서명했다.  

글로벌 톡

1)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에 포함돼 있는 나머지 두 법안(division)은 미국의 
첨단기술 및 기초과학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 ‘연구·혁신법(Research 
and Innovation)’과 ‘美 헌법재판소(SCOTUS)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Supplemental Appropriations to Address Threats to the SCOTU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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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COMPETES Act of 2022)’이 2022년 2월에 통과되면서 두 

법안을 병합하는 작업이 2022년 상반기에 진행됐다. 그러나 병합 

법안의 일부 내용을 놓고 민주·공화 간 이견으로 인해 지지

부진하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우선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화당

과 논의를 신속하게 진척시키면서 5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패키지가 담긴 ‘반도체와 과학법’이 탄생

하게 됐다.  

이번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의 일등 공신은 현재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다. 미국 뉴욕주 상원의

원인 척 슈머는 뉴욕주에서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다선으로 두루 

거친 정치 거물로서 2017년부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척 슈머는 2021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의 반도체 진흥 프로그램이었던 ‘CHIPS for America Act’부터 시작

해서 2021년 6월 미국의 첨단산업 육성과 초강력 법안인 ‘미국 혁신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의 상원 통과를 

주도했다. 척 슈머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와 중국에 대한 우려는 ‘미

국 혁신경쟁법’의 상원 표결 전 그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과학과 연구에 막

대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가 뭔가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전했다. ‘미국 

혁신경쟁법’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인디애나주)과 함께 대표 발의한 ‘Endless 

Frontiers Act’를 기본법안으로 삼고 ‘Strategic 

Competition Act’ 및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등 다수 법안이 통합된 법안이다. 이후 미 하

원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 주도로 상원의 ‘미국 혁

신경쟁법’과 유사한 취지의 ‘미국 경쟁법(The 

통상을 이끄는 사람들

t r a d e   n e g o t i a t o r  

J a P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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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다이닝룸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을 때 배석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척 슈머(Chuck Schumer)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  

U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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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반도체 줄타기 난항 예상

이번 반도체법이 우리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

하다. 이번 입법으로 그동안 선언적인 수준에서 오고 갔던 

미·중 간 반도체 줄타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전략이 

됐다. 가장 논쟁적인 부분인 중국 내 시설투자 금지 조항, 

소위 말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 반도체협회와 미국 업

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함된 것은 워싱턴 조야의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단호한 시각을 엿보게 한다. 39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보조금은 기업 입장에서 외면

하기 힘든 인센티브다. 더군다나 미국은 실리콘 기반 반도

체 제조에 꼭 필요한 반도체 설계자산(IP), 반도체 설계자

동화(EDA) 툴, 그리고 핵심 제조장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다. 이 말은 미국이 맘만 먹으면 반도체 제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다. 아무리 제조 경쟁력과 기술을 갖

추고 있다고 해도 이들을 틀어막으면 제조가 어렵다. 중국

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보조금과 제조기술 획득을 위한 저돌적인 계획도 이 

병목이 막히면 공염불이다. 미국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

는 이유다.

반도체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아무리 제조

기술이 좋아도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어(SW)가 지속적으

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바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한번 빼앗긴 경쟁력

을 되찾아오는 것은 현대 반도체 전쟁에서 거의 불가능하

다. 이미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이런 것을 보아왔다. 현

재 우리 반도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내 사업장은 이

러한 과정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신규 장비 및 소프트웨

어 반입이 이제는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제재가 극자외선

(EUV) 장비, 14nm 이하 장비 등 첨단 반도체 장비에만 국

한돼 있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제재 기준점을 28nm 수준으로 높여 놓으면서 사실상 중

국 사업장 내 신규 장비 반입은 불가능해졌다. 이 말은 중국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

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

론 중국 내 수요가 있는 성숙공정 제품 수요가 있으나 팹

(fab)의 가동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반도체 무한경쟁시대의 전략적 포지션

반도체의 무한경쟁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반도체 생산설

비의 글로벌 배치와 글로벌 반도체산업 내에서 우리의 전

략적 포지션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 내 투자는 지속적으

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

로 반도체 협력체지만 경쟁국이기도 한 미국, 대만, 일본

과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 경쟁에

서 우위를 상실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을 놓치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에서 손을 잡았다. 이들은 IP, 소재, 장비, EDA, 그

리고 제품을 발주하는 수요기업을 가진 나라다. 우리 정

부와 업계가 바짝 긴장해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는 ‘21세기 편자(horseshoe)의 못’이다. 절대 놓쳐서

는 안 되는 산업이다. 우리가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현재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데에는 상당 부분 반도체의 역할이 

크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대중국 제재를 담은 가드레일 규정

의 세부 규제안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투

자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조정할 수 있

도록 최소한의 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이제 

생산 거점의 글로벌 배치를 반도체의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

를 고려해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틀 내

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핵심 경쟁원천 

부분을 국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

색해야 한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확보한 핵심 경쟁 

원천과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의 뒷받침으로 만

든 탄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의 시너지가 결국 글로벌 반도

체 전쟁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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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대표산업

2022년 폴란드 K9 670문 추가

2022년 하반기에는 폴란드가 K9을 추가 주문했다. K9 자주포, 155mm 탄약류 등을 공급하는 3조2,000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K9 

수출계약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52% 수준인 K9 자주포의 글로벌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9 자주포의 미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 가속화로 
K9 자주포 관심 급증

NATO 회원국(튀르키예,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공급계약에 이어 
NATO 동맹의 핵심인 영국과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도 도전장 

- 2023년부터 시작되는 영국 기동화력체계(MFP; Mobile Fires Platform) 
- 미국 사거리연장 자주포 사업(ERCA; Extended Range Cannon Artillery) 

한국 K9의 우수한 성능은 세계 최상급의 무기 생산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제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 악조건의 기후와 지

형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014년 노르웨이 수출 당시 세계시장에서 전통의 강호로 인식되던 독일의 판처하우비처(PzH2000)와 한

국의 K9이 성능 경쟁을 벌였다. 눈 쌓인 노르웨이 산악에서 기동 및 사격 시험을 했는데 독일 제품은 고장 났으나 K9은 생생하게 작동해 입

찰에 성공했다. 

K9 자주포의 경쟁력

남북 대치 상황에서 

1,200문이 실전 운용 중

현지화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운용 입증 

높은 성능 및 정비 신뢰도

2022년 말까지 212문 선납품 후 

2026년까지 순차적 납품 예정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2%

K9 역대 최대 규모 수출 3조2,000억 원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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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주포 시장의 최강자, K9
K9 자주포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다. 한국에서 운용되는 것은 물론, 튀르키예, 인도 등 

해외 8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군 운용 K9 자주포를 포함해 1,700여 문이 운용 중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폴란드로 추가 수출이 완료되면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대표선수

K9 자주포

차량이나 장갑차에 고정해 만든 포를 자주포라고 한다. K9은 10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한 첫 국산 자주포다. 포탑에는 8m 길이의 

긴 포신을 달았다. 여기에서 발사된 포탄은 최대 40km까지 날아간다. 표적범위 안 명중률은 98% 수준이다.

K9 자주포 세계점유율 1위

K9 자주포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9개국에서 사용 중인데,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주력 자주포로 운용 중이다. 이 외에 인도, 호주, 이집트, 핀란드도 한국의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다. 

K9 자주포 주요 성능과 제원

전투 중량  47톤                                                   

길이/폭/높이 12m/3.5m/3.4m                                         

최고속도/항속거리 시속 67km/360km                                       

엔진 출력 1,000마력                                                      

주무장/부무장 155mm(52구경장) 강선포/12.7mm K6 기관총 

최대 사거리 40km                                                                    

발사 속도 급속 3발/15초, 최대 6발/분, 지속 2발/분      

초탄 발사 소요시간 정지 시 30초 이내, 기동 시 60초 이내            

탄약 적재량 48발                                                 

자료: 한화디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튀르키예

이집트
인도

우리나라

호주

300문튀르키예(2001년)

120문폴란드(2014년)

100문인도(2017년)

48문핀란드(2017년)

24문노르웨이(2017년)

12문에스토니아(2018년)

30문호주(2021년)

200문이집트(2022년)

670문폴란드(2022년)

※해당 연도는 계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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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한 수출기업 성공 사례

있을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 겁니다.”

김주원 본부장은 사업 초기 대형 택배사로

부터 ㈜태성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을 공

급해달라고 요청받은 것이 사업 규모를 키

우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허브터미널

에서 분류한 상품을 서브터미널로 보내면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내는 작업

을 담당했던 것. 무게나 크기별로 분류하고 

이것을 또 각 지역으로 보내는 분류 자동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사업 이후 

틸트 트레이 소터인 풀필리오, 휠소터인 피

보틀, 플랩 소터인 스핑 시리즈 등 다양한 소

터를 개발 제작할 수 있었고 EPC사업도 가

능해졌다. 특히 ㈜태성시스템의 휠소터 피

보틀은 휠 사이즈를 최소화해 작은 상품도 

안정적으로 이송이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태성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휠소터 

전용 시스템이 있어서 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국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태성시스템은 CJ대한통운, 

GS리테일, 쿠팡, SSG.COM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영국, 튀르키예, 프랑스, 남아공 등 

해외 14개국 이상과도 협업 중이다.  

해외전시회 참가로 

유럽 시장 가능성 열어

㈜태성시스템은 먼저 해외에서 시장을 발

굴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기존 실적

이 중요한데 신생 기업 입장에서는 요구하

는 실적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튜브로 작업 동영상을 올렸는데 해외에

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마침 싱가포르에 있

는 시스템 인터그레이터(시스템 설계, 최적

의 하드웨어 선정에서 발주·조달, 사용자

의 필요에 맞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보수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자)와 인연을 맺게 돼서 동남아

를 중심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김 본부장은 동남아 진출과 함께 코트라 해

외전시회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2018년 

독일 하노버박람회에도 참가했다고 말했다. 

㈜태성시스템은 휠소터 등 장비에 대한 반

응이 매우 좋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

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다

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하노버박람회의 인

연이 유럽 수출의 계기로 이어졌다. 해외에

서 인정받은 실력을 국내에서도 펼쳐가겠다

는 ㈜태성시스템의 활약이 기대된다.  

수출바우처로 홈페이지 
리뉴얼하며 해외영업 활력 제고

㈜태성시스템이 코로나19로 해

외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코트라의 

수출바우처다. 유튜브나 페이스

북을 보고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겨냥

한 홈페이지 리뉴얼이 절실했다. 

이때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홈페

이지를 개선하고 카탈로그와 외

국어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또한 

국제전시회에 참가해 현지 바이

어와 매칭 상담으로 거래처 확보

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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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시스템의 휠소터 피보틀은 휠 사이즈를 최소화해 작은 상품도 
안정적으로 이송할 수 있어 물류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수출기업 성공 사례

40억 원25억 원

2021년 2022년
(예상)

수출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100

200
(예상)

120

최근 3년간 매출 추이

(단위: 억 원)

2021년 2022년 현재

직원 수

25명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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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로 인한 

물류시스템이 각광받으며 화물자동분류

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16년 설립

한 ㈜태성시스템은 화물 고속분류기를 직

접 설계 및 제조하는 EPC(대형 건설 프로

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engineering), 부품·소재 조달

(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사업

을 중심으로 창업 3년 만에 ‘백만불 수출

의탑’을 수상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실력

을 인정받으며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휠소터를 제어하는 프로그

램을 다뤘습니다. 장비를 제작하기에는 규

모가 되지 않아서 소프트웨어부터 접근한 

겁니다. 기존 휠소터를 어떻게 해야 더 효율

적으로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 

장비 제작부터 제어시스템 
개발까지 물류의 모든 것

㈜태성시스템

해외무역 지상중계

2016년부터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업계에 

뛰어든 ㈜태성시스템은 화물 

자동분류시스템을 직접 설계·제작·설치 및 

시운전하는 전문업체다. 장비 제작부터 

제어시스템 개발까지 물류의 모든 것을 

다루는 ㈜태성시스템의 실력은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다. 현재 14개국이 넘는 나라에 

휠소터를 수출하고 EPC사업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도 

넓혀가는 중이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박충렬

H i s t o r y
㈜태성시스템 약사

2016 태성시스템 설립

2017 고속 휠소터 제어시스템 수출 시작

2019 CJ대한통운 휠소터시스템 턴키  
 공급 및 백만불 수출의탑 수상

2020 우정사업본부 및   
 쿠팡 물류자동화시스템 턴키 공급

2021  SSG.COM 등 틸트 트레이소터  
 시스템 공급김

주
원

 ㈜
태

성
시

스
템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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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

역할도 병행했다. 1884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자

오선  콘퍼런스에서 런던 근교 그리니치를 지나는 

자오선을 세계 경도의 기준점인 ‘0’으로 삼았다(본

초자오선). 각국의 지도 제작자들은 자국의 수도

를 세계 중심에 놓던 습관을 버리고 경도에 일련번

호를 매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동의해야만 했다. 

영국을 기점으로 하는 지리적 ‘개념’들도 등장했

다. 아시아 대륙은 대영제국과의 거리에 따라 근동

(近東·the Near East)과 중동(中東·the Middle 

East), 극동(極東·the Far East)으로 구분됐다.

그리고 이 같은 영국 중심의 기준은 시간 측정에도 

적용됐다. 영국 그리니치의 시간이 전 세계 시간을 

기록하는 원점(GMT:그리니치평균시)이 됐고, 지

금도 적용되고 있다.

사실 서양에선 13세기 말 ‘시계’라는 기계장치가 등

장했을 때만 해도 시계는 ‘대충’ 교회의 예배시간

을 알리는 데 활용됐을 따름이다. 사람들은 자연

의 주기에 따른 유동적인 시간기준에 의거해 살아

갔다. 19세기 중반까지 마을마다 독자적인 시간개

념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별과 태양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 하지만 이후 시계 보급이 확대되면

서 시간을 균질적으로 나누게 됐다. 낮이 긴 여름

이나 낮이 짧은 겨울이나 동일한 시간대로 구분되

면서 ‘전국’의 시간을 통일하고 그 기준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시간을 금으로 만든 시계

19세기 이전에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기에 시계에 분침이 없었다. 그러나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는 초 단위까지 정확

히 맞출 것을 요구할 정도로 급변했다. 경영자와 

관리인, 노동자는 점점 더 시계와 호각으로 규율

되는 노동일과에 묶여버렸다. 시간엄수가 장려됐

고, 늦으면 벌금이나 해고로 벌을 받아야 했다. 시

간은 절약해야 하는 대상이 됐고, ‘시간이 돈’인 세

상이 됐다. 쥘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 

주인공으로 편집증적으로 시간에 집착하는 인물

로 묘사된 포그 씨는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났다.

이런 상황을 가속화한 것은 철도의 등장이었다. 

1845~1847년에는 626개 회사가 승인받은 철도건

설 총연장이 1만5,340km에 달했다. 

철도 붐을 타고 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거리 개

념은 점점 더 좁혀졌고, 전체 시간망을 통일하는 

것도 시급해졌다. 철도회사들은 런던 시간을 기준

으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철길을 따라 늘어선 전

신을 이용해서 전국에 시간을 알렸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영국의 사례를 따라갔지만 한동안은 세

계 각지의 시간을 맞추는 데 혼란이 이어졌다. 영

토가 너무 넓었던 미국은 자국만의 시간대를 따로 

정해버렸는데 버펄로역에는 시간이 각각 다른 시

계가 3개 있었고, 피츠버그역에는 6개나 있었다. 

이런 상황의 해답은 전신망이 제공했다. 국제적 전

신망이 확립되면서 각 국가는 시간 측정에 관한 기

준 확립에 합의했다. 마침내 전 세계의 시계가 동일

한 리듬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세계 시

간의 기점은 영국 그리니치가 됐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시간 측정의 기준까지 자연스럽게 장

악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은 시간관념

의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시계기술의 발전과 

걸음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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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수레바퀴

시계의 발명, 그리고 인류의 경제활동 

포그 씨가 시간에 집착한 이유는?
13세기 말 ‘시계’라는 기계장치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시계는 ‘대충’ 예배시간을 알리는 데 

활용됐을 뿐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다. 시계가 인간의 삶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였다. 사람들은 시계가 만든 규율에 맞추어 살기 시작하면서 

시간에 집착하게 됐고 ‘시간이 돈’인 세상을 맞이하게 됐다. <80일간의 세계일주> 주인공 포그 씨가 

시간에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중기과학부 부장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는 근대의 산물이었

다. 당연히 초기에는 ‘사치품’ 취급을 받았다. 1797년 

영국에선 모든 시계에 세금이 부과됐는데 당시 세

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조세 신고서는 영

국 사회에 시계가 얼마나 보급돼 있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피

블스란 조그만 마을의 조세 신고서에는 “읍내에는 

시계(clock·괘종시계나 탁상시계)가 15개, 은제 회

중시계가 5개 있으며 금제 회중시계는 없다. 피블

스 읍내와 시골, 교구를 통틀어 시계는 105개, 은

제 회중시계는 112개, 금제 회중시계는 35개 있다”

는 식으로 꼼꼼하게 세금부과를 위한 기록을 남

겨두었다.

‘표준’을 지배한 영국

14~15세기까지만 해도 개인이 시계를 소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었다. 기계식 시계가 매우 비

싸서 공공부문에서 주로 활용했다. 시계가 인간의 

삶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세

기부터이며 배경이 된 장소는 영국이다.

19세기 후반 세계 전역을 지배하던 ‘대영제국’은 

세계 각지의 영토뿐 아니라 각종 주요 표준까지 지

배했다. 자연스럽게 영국이 세계 측량단위의 기점 

◀ 1873년 프랑스 출신 
소설가 쥘 베른이 쓴 모험소설 
<80일간의 세계일주>. 
편집증적으로 시간에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된 주인공 포그는 
시계 발명 이후의 사회상을 
잘 반영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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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정책

#AEO 공인심사절차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공인 여부를 결정한다.

4

#외국의 AEO 추진 현황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AEO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어서 뉴

질랜드 2004년, 일본 2007년, 유럽연

합(EU)과 중국은 2008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세계 각국은 이 제도를 자국

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9·11 테

러의 영향을 받은 미국은 수입 공급망

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고, 일본과 뉴

질랜드 등은 수출기업의 지원을 목표로 

하며, 우리나라와 중국, EU 등은 수입

화물의 신고 정확도 제고와 수출기업 

지원 모두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77개국이 도입한 AEO

제도는 수출입 및 물류업계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국제무역환

경 변화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5

신청업체

•결격사유 조회

•자체평가 실시

•신청서 제출
   (웹 포털)

공인심사팀

•서류심사
   (60일 이내)

•현장심사
   (60일 이내)

심의위원회

•공인 여부

•등급 조정

•공인 취소 및 유보
   ※내부+외부 위원

종합심사팀

•5년 주기

•일반 vs. 간이

•서류+현장

•기준유지 점검
   ※통관적법성 포함

    공인신청
    AEO 공인
심의위원회

    공인심사     종합심사

업체

공인신청 공인심사

종합심사(평가분류원)

공인심의(위원회)

서류심사

현장심사(평가분류원)

종합(갱신)심사 신청

YES

YES

YES

NO

NO

NO

적합 여부

적합 여부

공인 여부
(등급결정)

공인 사후관리

AM 지정

자체평가, AM 관리

적합 여부

공인 유효기간(5년)의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AEO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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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무역정책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으려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AEO의 개념

수출입안전관리우 수업체(A 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

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한다. AEO는 2005년 6월 WCO 총회

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

(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

도이며, 화물 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한다.

1
#AEO의 혜택

AEO 업체들에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

택 부여와 함께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

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 업체들은 협정 체결국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

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2

#AEO 공인신청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

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이다.

AEO 공인신청은 공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  ①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②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등기부등본 ⑤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⑦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한 경우에 한함)

AEO 공인 대상업체 :  수출업자 ▷ 관세사 ▷ 화물운송주선업자 ▷ 보세운송업자 ▷ 보세구역

운영인 ▷ 하역업자 ▷ 항공사 ▷ 선박회사 ▷ 하역업자 ▷ 보세구역운영

인 ▷ 관세사 ▷ 보세운송업자 ▷ 수입업자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는 미국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된 국제표준이다.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이 제도를 채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AEO 제도를 필수 도입해야 하며, 

AEO 기업에 수출입 통관 관련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AEO의 혜택과 신청과정, 절차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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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정보를 담은 이슈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2021

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

차는 666만 대로, 이 가운데 절반인 

332만8,301대(50%)가 중국에서 판매

됐다. 2위는 69만4,817대(10.4%)를 판 

독일이, 3위는 66만9,931대(10.1%)를 

판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 내 생산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는 미국 

미국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3.3%로 낮은 편이다. 물론 

일본과 같이 하이브리드차를 기반으로 하는 내연기관

차 중심의 시장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전기차 점유율

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10.4%), EU(8.3%), 한국(5.9%)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막힘없이 달리던 

전기차 시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

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으로 제동이 걸

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4년부터는 중국의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중국 배터리 광물의 사용

도 전면 금지된다. 배터리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부담을 가장 크게 떠안은 국가가 됐다. 게다가 

최근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에도 국내 기업이 

빠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부상했다. 

가장 큰 전기차 시장, 

자국 브랜드가 휩쓸고 있는 중국

중국은 전 세계에서 순수 전기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지만 전기차 수입은 2016년 이후 대폭 감

소했다. 그동안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각축장으로 

인식됐지만 전기차 시장에선 중국 브랜드들이 자국 시

장을 휩쓸고 있다. 중국여객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신에너지차(전기차·충전식 하이브리드·수소

차 등) 부문에서 판매량 10위 안에 든 유일한 수입차는 

테슬라(3위)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비야디(BYD), 상

하이우링, 샤오펑 등 중국 브랜드다. 중국은 내연기관 

차량의 전통적 강국인 유럽, 미국, 일본 등을 단기간에 

추월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

원해 자동차 발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전기차 산

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중국은 배터리 원자재 보유 국

가이고 각종 배터리 중간제품도 주도하는 나라다. 향

후 높아진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기차 공략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테슬라의 중형 SUV 전기차 MODEL Y. 2022년 3월 기준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 BYD가 출시한 전기차 ‘한’.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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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전기차 중흥 시대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전기차는 약 5.8%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약 670만 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중국에서 판매됐다. 

올해 판매 대수는 950만 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2~3년 내 2,0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가장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 중인 유럽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과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제도적 강화 의지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자동차 시장

도 한때 열풍을 일으킨 ‘클린 디젤’의 명성을 버리고 가

장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 중이다. 지난해 EU의 신차

시장 규모는 약 1,100만 대였으며 이 중 전기차가 92만 

대 판매돼 점유율 8.3%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 다음

으로 큰 규모다. 독일의 BMW 등 몇몇 제작사는 “내연

기관차는 여전히 세계시장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기차라는 대세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으

로 보인다. 특히 노르웨이는 2022년 1월 기준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자동차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을 선언한 데 따른 것으

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시도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내연기관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기차엔 면제하는 등 세제감면 조치를 통해 전기차

의 판매 및 보급을 가속화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

은 나라로 손꼽힌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4개나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큰 까닭이다. 특히 BMW는 

아직 전기차 올인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이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전기차, 수소전기차, 그리고 내

연기관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공존할 것이라는 판단 때

문이다. 이탈리아의 내연기관차 중심의 프리미엄 브랜드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등도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

다. 페라리는 2010년대 초만 해도 ‘전기차를 안 만든다’

고 공개적으로 단언했지만 최근 전동화 전환을 위해 대

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은 전

기차 대중화가 활성화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태도를 바

꾸고 있다. 독일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기로 했으며 영국은 이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종료했다.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던 노르웨이도 

전기차에 주던 여러 혜택을 줄이는 중이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출시한 소형 전기차 ID.3. 



한·아세안 FTA와 RCEP 통해 다자간 FTA 체결  

2021년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101억1,000만 달러, 수입은 

104억6,000만 달러다. 양국 교역액이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하

며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13대 교역국(아세안 국가 중 3위)이 됐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휘발유, 합성고무이며, 

수입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천연가스, 중유다. 최근 양국은 경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

시아 사라왁주에 그린·블루 수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타당

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1조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을 수주했으며, 디지털 정부 및 스마트시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8,900억 원 규모의 가스플랜트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하는 등 건설부문 협력은 지속되고 있다. 2019년 

6월 시작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다자간 FTA를 체결하고 있다. 

말레이계 우대 정책, 부미푸트라 실시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에 이어 아세안 2위(전체 32위)

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인 인텔, AMD와 도요타, 혼

다와 같은 자동차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투자하고 있다. 2021년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109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투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말레이시아 투자에 대체

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0점 만점에 평균 79점 획득).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부터 말레이계 우대 정책인 부미푸트라

(Bumiputera)를 경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미푸트라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부미푸트라 정책으로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부

미푸트라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미

푸트라 말레이시아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한다.

글로벌 시장의 경제현황과 비즈니스 에티켓

IMD 국가경쟁력 

아세안 2위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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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對) 말레이시아 교역 규모

수출 101억1,000만 달러 

수입 104억6,000만 달러 
(2021년 기준)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제수준 회복 

말레이시아는 2021년 경제성장률 3.1%를 기록하며 명목 국내

총생산(GDP) 3,727억 달러, 1인당 GDP 1만1,371달러로 코로

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2022년 2분기 경

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했다. 이러한 경제회복

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2022년 4월), 국내 노동시장 회복, 

전기 및 전자 품목의 수출확대에 기인한다. 전 세계적인 인플

레이션 추세 속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5월과 7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으며, 6월부터 인플레이션 대

책위원회(Special Task Force on Jihad Against Inflation)

를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닭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가격

이 상승하자 말레이시아는 국내 닭고기 가격 급등을 막기 위

해 지난 6월 닭고기 수출을 중단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의존

도가 높았던 싱가포르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말레이시아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

쇄 조치로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귀환해 현재 노

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

자 입국 허가에 속도를 가하며, 산업계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상 아카데미

경제성장률 3.1%
(2021년 기준)

자원 부국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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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동말레이시아와 말레이반도에 위치한 

서말레이시아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유, 천연가스, 팜오일, 천연고무, 주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우리나라와는 2019년부터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다자간 FTA 체결국이다. 

글 조승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m a l a y s i a 



현지 인터뷰

안효찬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과장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현지 관행이나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로 이슬람, 불교, 힌두 등 다

양한 종교를 숭배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부미푸트라

(말레이시아 이슬람계) 인구가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지 바이어와의 만남에서 이들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

면 좋다. 또한 이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에 처음 미팅 시 사실과 정보를 교환하기보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신도의 경우 돼지고

기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음주, 식사 접대보다는 선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식사 접대 시 메뉴는 현지인이 가장 

선호하는 닭고기 요리가 무난하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수한 투자지원 정책과 인센티브를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제품이나 진출 유망 산

업군을 소개해주세요.

최근 말레이시아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 10위 내 한국 

드라마가 5개 이상 포진할 정도로 한류콘텐츠가 상당

히 인기가 많다. 이러한 영향으로 화장품 등 K소비재에 대한 인기

도도 같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한국 편의점(CU, e-mart 24)이 

현지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했으며,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국산 유아용품의 선호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 외에도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은 말레이시아 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도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오

일&가스 관련 플랜트 기자재 수요도 많아지고 있어 향후 해당 분

야의 산업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많다. 

왼손 사용 자제

이슬람교도인 말레이시아계 바이어를 만나는 경우 서류, 

명함 등을 건네줄 때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이슬람교

도는 왼손(좌욕 등에 사용)을 불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류 작성은 필수 

거래 관련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이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오랜 

통치를 받아 제반 제도 및 관행이 영국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비

즈니스 관계는 서면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

구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레이시아만의 칭호

현지인은 이름 앞에 다토(Dato), 다툭(Datuk), 탄스리

(Tan Sri) 등 작위 또는 닥터(Dr), 피에치디(Ph.D) 등 학

위를 나타내는 칭호를 붙여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친근함으로 먼저 다가가기

정부나 기관, 공기업에 많이 근무하는 말레이시아계,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 중국계, 서비스업에 종사하

는 인도계 모두 영어에 능숙한 만큼 미팅 시 자신감 있고 오픈된 자

세로 적극적인 대화를 하는 편이다. 신뢰 관계를 빠르게 형성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한다면 원하는 협의를 빠르

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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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에티켓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총리 사퇴 등 홍역 치러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14.5%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2021년 

9월과 2022년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하루 확진자가 각각 2만

2,000명과 3만2,000명에 육박했다. 2022년 3분기에는 하루 확진자가 

2,500~5,3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8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정부가 수차례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한 시위가 발생했고, 2021년 8월 무

히딘 야신 당시 총리가 사퇴하게 됐다. 석 달 뒤인 11월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육상으로 여행안전권역(VTL; Vaccinated Travel Lane) 

제도를 시행하며 2020년 3월 이후 20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했다. 주변

국인 캄보디아, 태국과 VTL을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지난 4월 엔데믹 

체제로 전환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실내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4개국 식민통치 역사를 거쳐 건국  

15세기 초 말라카 왕국이 성립된 이후 1511년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네

덜란드, 영국이 차례로 말라카 왕국을 점령했다. 1874년 영국 보호령

이 시작되며 영국의 말레이반도에 대한 본격적인 지배가 시작됐다. 

1941년부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이 말레이시아를 점

령했다. 제국주의 시대, 말레이시아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4개 국가의 식민통치를 경험하게 됐다. 1963년 싱가포르와 보르네오

섬의 사바와 사라왁이 참여하는 말레이시아(Malaysia)가 성립됐으나 

1965년 8월 복잡한 인종 간 갈등이 원인이 되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

아로부터 분리했다. 말레이시아는 때때로 민족갈등이 증폭되는 모습

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민족 다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특히 말라카해협의 역사 도시인 말라카와 조지타운은 말

레이시아의 역사를 잘 함축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

재됐다. 유네스코는 말레이, 중국, 인도 등 3개 유럽 식민국가의 건축, 

도시형태, 기술, 예술이 두 도시에 잘 반영돼 있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

치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

2022년 4월

엔데믹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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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반도 남서부의 항구도시 ‘말라카와 조지타운’. 
16세기 들어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 등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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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경우도 

있다.

 최소허용기준  당사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

이 수행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제품 

공정도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용 가

능하다. 예외적으로 섬유류(제50류∼제63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의정서 부속서1(주석 4∼6)에 규

정된 별도의 최소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연간 쿼터 적용 예외물

량에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물품의 공

장도가격(EXW)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VNM)

이 차지하는 비율을 부가가치비율(MC)2)로 계산

한다.

 영역원칙  누적기준(의정서 제3조) 및 역외가공(의

정서 제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모든 조건은 당사국 내에

서 중단 없이 충족돼야 한다. 

원산지증명 절차

 원산지신고서  한·영 FTA 원산지신

고서는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

류상에 부속서 3에 규정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해 작성해야 한다. 원산지신

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 

 인증수출자  수출물품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인증수출자3) 자격이 있는 수출

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 발행할 수 있다. 

6,000유로 초과 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

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000유로 이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

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해

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

된 ‘서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수출기업의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형식요건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

안이 기재돼야 하며, 상업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

에 작성해서는 영국 수입자가 한·영 FTA 특혜관

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증수출자 소급 적용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

니었더라도 영국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를 취득해 원산지증명

서를 소급 발행할 수 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

은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작성일자를 반드시 기재

해야 한다.

 원산지·비원산지 제품 혼재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

하는 원산지 제품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

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

성할 수 있는데, 비원산지 제품과 혼재돼 있는 경

우에는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의 원산지’란에는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비원산지 제품

에 대해서는 해당 상업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해 표

기해야 한다.  

2

United Kingdom FTA 발효국 동향과 활용

3
한·영 FTA 

관세철폐율

수입 시

94.6%
수출 시 

99.6%

 한·영 FTA 협정문 등 참고자료 조회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FTA강국, KOREA 홈페이지 

(www.fta.go.kr)

■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2) 부가가치비율(MC)=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VNM)/ 
물품의 공장도가격 
(EXW)×100

3)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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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규정  EU 역내 운영하는 기존 생산·공급망

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

(EU산 누적 인정)한다. 이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뿐 아니라 EU에서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제

품에 대해 당사국 내에서 불인정공정(의정서 제6조) 

이상의 후속 작업·공정을 거친 경우 EU에서 수행

된 공정을 당사국의 것으로 간주하며 누적 인정은 

협정발효일(2021.1.1)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

한다. 또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한·영 FTA 특혜관세 

혜택을 인정한다. 우리나라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

목 중 연간 일정수량 한도(선착순)로 연간 쿼터1)를 

한·영 FTA의 주요내용 

 양허 현황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

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

년 7월 1일 잠정 발효,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

효)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양허를 양국 간 적용하

며, 한·EU FTA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한다. 한·

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

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해 현재는 12년 차 

관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체 

품목의 94.6%에 부과되는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

했고, 영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품목 중 쌀(EU 기

준 39개 세번)을 제외한 전체 품목의 99.6%에 부

과되는 관세도 발효 즉시 철폐했다. 

FTA AnAlysis

1 한·영 FTA

2021년

1월 1일 발효

한·영 FTA는 한·EU FTA 양허수준으로 체결해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안정적 수출입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영 FTA는 부가가치 계산방법, 인증수출자제도,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해 발행하는 자율증명방식, 

관세인하 스케줄 등이 한·유럽연합(EU) FTA와 동일하고, 한·영 FTA의 EU산 재료에 대한 한시적(3년) 누적과 EU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인정 등에서 한·EU 협정과 차이점이 있다. 

글 임은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1팀장

수출기업의 한·영 FTA 활용을 위한 협정문 살펴보기

1) 쿼터 적용: 어묵 
조제품(제1604.20호) 
100M/T,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8호) 
1,068,320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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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이해의 첫걸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 
2022년 2월 9일 출범했다.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를 격주로 발간하고 있다. 

식량은 글로벌 공급사슬(GVC)의 급격한 성장 이후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로 

부각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물자로의 활용이 빈번해졌다. 1990~2000년대 GVC 성

장에 따라 식량의 공급과 가공이 국가별로 분리된 구조로 형성됐다. 이후 △2007~2008년 

식량가격 위기 △2020년 코로나19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식량공급 

변동이 국제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식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식량보호주의의 대두 

특히 러·우 사태 발생 이후 식량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며 각국의 식량보호주의 확산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식량보호주의란 국가의 식량안보 보

장을 위해 수출제한조치, 보조금 지급 등을 활용해 식량의 수출을 통제하거나 비축을 확

대하는 것을 말한다. 식량의 무기화가 계속되고 자원민족주의*로 이어질 경우 식량 부국

과 빈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원민족주의: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자원에 대해 이를 소유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식량보호주의를 위한 수출제한조치 

수출제한은 식량보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치다. 식량 비축은 공급

량과 가격 변동에 따라 통제가 쉽지 않지만, 수출제한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통제가 비교

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수출제한조치에는 ①수출금지 ②허가제(쿼터) ③관세 조정 등의 방식이 있다.   

수출금지

특정 품목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조치

허가제

일정 기준 충족 시에만 수출

을 허용하는 방식

* 쿼터: 특정 상품의 수출량을 
제한

관세 조정 

일정 관세 영역 밖으로 이동

할 때 부과하는 ‘수출세’ 등

의 세율을 조정해 교역량을 

조정하는 방식

아르헨티나: 대두유와 밀가

루의 수출관세를 31%에서 

33%로 상향 조정

인도네시아: 팜유 공급자가 

계획된 내수 공급량을 국내

시장에 제공한 경우에만 수

출 가능

인도: 밀(소맥) 수출을 완전

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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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A to Z

식량보호주의와 수출제한조치 
우리 식탁에서 당연하게 볼 수 있었던 음식들을 먹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당연시되던 ‘식량 공급망’이 최근 위험에 처했다. 식량안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나라는 안전한지 살펴보자.

자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사람이 물리적·경제적으로 필요한 식품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식량안보는 전쟁,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재난 상황에서도 식량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식량안보의 4요소

활용성(utility)
양질의 식사, 깨끗한 물, 위생상태, 

의료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

안정성(stability)
위기상황 여부와 무관하게 식품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

가용성(availability)
국내 생산 또는 수입을 통해 

충분한 양의 식량이 공급되는 상태

출처 : FAO

접근성(access)
개인이 생활하는 사회환경에서 

양질의 식품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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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료업계, 가스 가격 급등으로 

대체 공급원 확보 주력

러시아 가스 수입 급감에 따른 가스 가격 급

등으로 비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 유럽연합

(EU)과 비료업계는 비료 대체 공급망 확보에 

분주한 상황이다. EU 전체 비료 수입량의 

60%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되고 있

는 가운데, 제재의 간접적 영향으로 운송 및 

보험료가 급등, 수입 단가도 급격하게 상승했

다. 특히 대러 6차 제재의 일환으로 벨라루스 

탄산칼륨(potash) 수입이 금지되면서 비료 공

급난이 가중됐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는 

대체 비료 공급망 확보, EU 역내 비료 생산 증

대 등 러시아에 대한 비료 의존도 완화를 위

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에 원유 장기계약 시 

최대 30% 할인 제안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에 석유 장기공급 계

약을 조건으로 공급가를 최대 30% 할인해주

겠다고 제안했다. 외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

(G7)이 추진 중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처 때문에 러시

아는 유럽으로 수출하던 물량을 대신 소화해

줄 고정 고객이 필요한 형편이기도 하다. 실제

로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서 

“러시아가 국제시장 가격보다 30% 낮은 가격

에 원유를 팔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독일-캐나다, ‘수소연합’ 협약 체결 

캐, 2025년부터 독일로 수소 수출 추진

독일과 캐나다는 8월 23일 양자 간 ‘수소 연합

(Hydrogen Alliance)’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수소, 수소 파생상품 및 관련 기술 개

발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을 공조하고, 2025

년부터 캐나다가 생산한 수소를 독일에서 수

입한다. 협약을 통해 독일은 에너지 전환을 위

해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으로 생산한 수소 

확보에 초점을 두고,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

원과 세계 유수의 청정기술 섹터를 바탕으로 

독일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할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캐나다 동부 해

안의 수출 인프라가 아직 미비해 2025년 수

소 수출 개시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는 분석이다. 

미국, 대(對)중국 301조 1·2차 관세 유지  

바이든 행정부 내 찬반 의견 존재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1·2차 제재 관세가 

각각 지난 7월 6일과 8월 23일 만료 시한을 지

났으나,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관세검토 

절차가 진행되면서 자동 연장됐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4년이 만료 시한이며, 

자국 내 관련업계의 관세 연장 요청이 없으면 

자동 만료되지만 업계의 연장 요청 의견이 많

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고위 관

계자들 사이에서도 관세 조정을 놓고 찬반양

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관세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

하고 있으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관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 ‘원자재법’ 도입으로 역내 자원 생산 확대 

및 대외 협상력 제고 추진

유럽연합(EU)은 역내 자원 생산 및 중요 원자

재에 대한 공급망 협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원자재법(RMA; Raw Materials Act)’ 도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등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온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

장 담당 집행위원은 8월 25일 EU 대외관계청 

주최 세미나에서 리튬(배터리)과 영구자석(풍

력발전) 등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

요 원자재 공급망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

이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RMA 도입을 통해 중요 자원 역

내 생산, 자원 공급망 관련 협상력 강화를 추

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컨테이너사, 미 반독점 조사에 

덴마크 경쟁사 인수 포기

미 법무부에 따르면 8월 25일 중국국제해운컨

테이너(CIMC)가 머스크 컨테이너인더스트리

(MCI)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CIMC는 

MCI의 중국 칭다오 공장과 덴마크에 있는 연

구개발 및 시험시설을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조사 이후 파기됐다. 미 법

무부는 이 거래가 이행되면 세계 4대 보온 및 

냉장 컨테이너 공급사 중 2곳이 합병하면서 이 

시장의 90%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

다. 미 법무부는 이번 조사 시 독일 반독점 당

국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국가 경

제와 안보에 중요한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과 

동맹 중심으로 강화하고 중국 기업의 관련 투

자나 경쟁사 인수를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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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뉴스

8월 22일 주한 중국대사관 주최 한·중 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중·한 양측이 성의로 서로를 대하고 신뢰

를 중시하고, 서로 이해·포용하고, 서로의 핵심 우려와 중대 이익을 존

중하고 살핀다면 앞길에 넘지 못할 둔덕이나 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

다. 싱 대사는 “현재 국제 정세에는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자가 말한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야말로 불변의 진

리”라고 말했다. ‘근자열, 원자래’는 ‘가까운 사람이 기뻐하면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의미로 한·중이 상호 존중에 바탕한 우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September
newS

미국, 반도체법 

세부 지원기준 마련 본격화

정부 내 조정위 구성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 시행

을 서두르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

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개별 기업의 신청

과 미국 정부와의 약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기업 단위의 세부 

지원 기준과 제한 사항은 이 약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 관련 정보를 담

은 홈페이지(chips.gov)를 개설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9일(현지시간) 
반도체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도체와 과학법’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주한 중국대사 

 “한·중, 핵심우려·중대이익 

서로 존중해야”

한·중 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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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미국·유럽 시험인증 획득 전략 설명회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해외인증과 관련된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에는 어린이 제품 미국·유럽 시험인증 획득 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재권·해외

인증 컨설팅 및 OK FTA컨설팅 지원사업 소개, 어린이 제품 미국·유럽 인증 제도 설명 및 준비서

류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해 해외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비관세장벽을 비롯해 FTA 활용에 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80으로 문의하거나 FTA통합

플랫폼 사이트(okfta.kita.net)를 이용할 수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

한·중 양국은 수교를 맺은 이래 서로의 경제발전에 버팀목이 돼왔던 만큼 향후 30년간 미래 성

장을 위해서도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각종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과 공동으

로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과 베이징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

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정재

호 주중 한국대사,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런훙빈 CCPIT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글로

벌 경제 진흥과 한·중 경제 협력’, ‘한·중 그린산업 협력과 혁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문의: 대한상의 아주통상실

유튜브 한국무역협회 KITA TV

한·중 경제협력 30년의 평가가 궁금하다면?

해외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이 궁금하다면?

동영상, 세미나, 교육 등 통상 지식정보

노동 이슈의 통상 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을 위반

한 환경에서 생산된 상품의 국제 거래를 본격적으로 

제재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 점검과 리스크 관

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

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노동 이슈의 통상 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조항이 담긴 지

역무역협정은 1995년 4개에서 2006년 27개, 2021년 

113개까지 늘었다. 전체 지역무역협정에서 노동조항

이 포함된 무역협정 수의 비율은 1995년 17.4%에서 

지난해 34.2%까지 높아졌다. 보고서는 노동문제 관

련 리스크(위험)가 있는 국가와 연계된 기업의 공급망

도 앞으로 통상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게재

보고서로 읽는 통상의 세계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타국으로부터 반덤핑조치를 받은 건수가 

1995~2020년 평균 17.7건, 2010~2020년 18.7건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이는 전 세계 반덤핑조치 부과 건

수의 약 31%를 차지하는 중국 다음가는 순위다. 보고

서는 “반덤핑 조사기법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면 우선 조사대상 기업 차원에서 반덤핑 조사 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최대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일러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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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국제질서와 한국 경제의 미래

‘미·중 패권전쟁’, ‘러·우 사태’ 등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면서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글

로벌 공급망이 뿌리째 흔들리는 등 국제무역질서도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자주의 붕괴

로 국제통상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방법과 한국 경제가 나

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국내 최고의 통상전문가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가 ‘신국제질서와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교수의 강연은 지난 7월 13일부

터 15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인 하계포럼 ‘제45회 대한상

의 제주포럼’에서 이루어졌다.

2022년 글로벌 ESG 동향 및 기업 대응 

코트라가 해외투자기업의 ESG 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 배포했다. 이를 통

해 이연우 법무법인 태평양 수석 전문위원은 글로벌 ESG 동향과 시장변화, 국가별 ESG 규제 및 

정책강화 현황, 국내외 기업의 ESG 현황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수석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ESG 트렌드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우리의 ESG 대응현황

은 빠르게 향상 중이지만 중소기업, 비상장기업, 서비스업의 경우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해외 기

업들과 격차가 더 벌어지면 향후에는 추월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

적했다.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9월 1일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한·일 관계와 미

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면 및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이날 심포지

엄은 1세션 ‘인도·태평양 다자협력’, 2세션 ‘저탄소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3세션 ‘사

회문화·지자체 협력’ 등 세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한·일 양국이 추진해야 할 협력방안

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른 2세션의 ‘인도·태평양 다자협력’ 발

제에는 메리 E.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짐보 켄 일

본 게이오대학 교수, 람펑얼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한국센터 센터장이 참여했다. 

유튜브 <KOTRA 비즈니스>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유튜브 <NRC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우리 기업의 대응방법이 궁금하다면?

국가별 ESG 규제 및 정책강화 현황이 궁금하다면?

한·일 관계와 미래 협력 방향이 궁금하다면?

통상백과



18개 협정 58개국 발효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1  한·중·일 FTA

2  한·MERCOSUR TA

3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4  한·말레이시아 FTA

5  한·에콰도르 SECA

6  한·우즈베키스탄 FTA

7  한·중미 FTA   

          (과테말라)

8  한·GCC FTA 

협상 진행

1  한·인도네시아 CEPA

2  한·이스라엘 FTA

3  한·캄보디아 FTA

4  한·필리핀 FTA

서명·타결

10  한·호주 FTA 2014년

11  한·캐나다 FTA 2015년

12  한·중국 FTA 2015년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중

13  한·뉴질랜드 FTA 2015년

14  한·베트남 FTA 2015년

15  한·콜롬비아 FTA 2016년

16  한·중미 FTA 2019~2021년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17  한·영국 FTA 2021년

18  RCEP 2022년

1  한·칠레 FTA 2004년 

 개선 협상 중

2  한·싱가포르 FTA 2006년

3  한·EFTA FTA 2006년

4  한·ASEAN FTA 2007년 

 추가 자유화 협상 중

5  한·인도 CEPA 2010년 

 개선 협상 중

6  한·EU FTA 2011년

7  한·페루 FTA 2011년

8  한·미국 FTA 2012년 최초

9  한·튀르키예 FTA 2013년

발효

FTA 
한눈에

바로 보는 
통상 관련 
사이트

fta.go.kr tradenavi.or.kr customs.go.kr unipass.customs.go.kr okfta.kita.net exportcenter.go.kr

설문기간 :  9월16일(금)~10월 14일(금)

참여방법 :  월간 <통상> 웹진         

                     (tongsangnews.kr)

참여혜택 :  30분을 선정해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통상>을 통해 경제, 역사, 상식을 
배울 수 있어서 애독하고 있어요.

박◯순

WTO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호를 통해서 
그림과 개념정리로 확실히 이해했어요.

서◯근

<통상>을 읽으며 세상을 알아가네요. 
어려운 통상 이야기는 재미있는 웹툰을 
이용해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서◯진

      설문에  참여하고 
기프티콘  챙겨요!

월간 <통상> 독자 설문 이벤트

독자의 목소리로 2023년 월간 <통상>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주세요 

표 3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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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호 독자의견

September.  2022

월간 <통상> 모의고사 

월간 <통상>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가벼운 마

음으로 풀 수 있는 통상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

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100점의 즐거움을 누려

볼까요? 100점 맞고 상품도 챙기세요.

소통 마당

월간 <통상>은 웹진(tongsangnews.kr), 

뉴스레터와 카카오톡 채널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의견, 모의고사 응모, 구독신청, 주소변경은 

웹진으로 보내주세요. 

매월 독자의견 5분, 모의고사 정답자 15분, 

뉴스레터 신규 신청자 5분 등 총 25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물은 익월 10일경 발송, 개별 통지)

문의 : sh961443@hankyung.com

 최◯윤(1543)

저는 <통상>에서 커버 스토리를 

가장 관심 깊게 읽고 정리를 

꼭 합니다. 이번에 프렌드쇼어링과 

공급망과의 관계를 짚어보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좋으나 

리쇼어링을 통해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사건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배◯순(7262)

남편이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월간 <통상>을 구독해 자연스럽게 

저도 매월 읽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부하면서 

월간 <통상>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대표산업

브레이킹 강국, 한국

여전히 한국은 브레이킹 강국으로 군림한다. 브레이커 집계 사이트 ‘비보이 랭킹즈’에 따르면 현재 국가 랭킹 1위는 미국, 2위는 한국이다. 개인 

랭킹 1위는 네덜란드의 멘노, 2위는 한국의 윙, 3위는 한국의 홍텐이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열린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이 주최·주관한 ‘브레이킹K 시리즈 1·2차전’을 치른 뒤, 지난해 11월 ‘2021 브레이

킹K 파이널’을 통해 남녀 2명씩 총 4명의 한국 대표선수가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다툴 

예정이다. 

브레이킹 한국 대표선수들

<전 세계 비보이 톱3>(2022.7.25. 기준) 국가 순위

단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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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멘노(네덜란드) ❷ 윙(한국) ❸ 홍텐(한국)

❶ 미국 ❷ 한국 ❸ 일본

❶ 몬스터 
비보이즈 
(미국)

❷ 레드불 
비씨 원 올스타즈 

(연합팀)

❸ 진조 크루 
(한국)

김예리(옐)

 • 스트릿우먼파이터(스우파) 

 • 부에노스아이레스 2018 
청소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 브레이킹K 파이널전 1위

전지예(프레시 벨라) 

 • 2018 ‘배틀 인 타오위안 비걸 7  
투 스모크’

 • 2019년 배틀인파리 대회 톱4

김종호(레온)

 • 2013년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  
(Battle of the Year)’ 우승

 • 2019년 대만 ‘비보이 시티 파이널’ 
등에서도 우승

최승빈(헤디)

 •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실용무용예술계열 교수

 • WDG(World Dance Game) 2019 
개인전, 단체전 우승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브레이킹’
K팝, K푸드, K드라마처럼 K를 자랑스럽게 붙일 수 있는 문화가 있다. 바로 브레이킹(비보잉) 문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브레이킹 열풍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다. 세계 4대 비보이 대회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등 비보이를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한류문화 성장에 기여했다. 

한국 대표선수

브레이킹의 문화 콘텐츠 성공 사례

한국의 비보이를 새로운 영역으로 창조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창작 뮤지컬이다. 

2005년 초연 이후 롱런하며 2013년 기준 130개국 

2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창작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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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킹이란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브레이킹은 강렬한 힙합 

비트에 맞춰 역동적인 동작을 선보이는 고난도의 춤이다. 

브레이킹은 DJ들이 힙합 음악 간주에 즐겨 쓰던 ‘브레이

크’ 비트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브레이크댄스’ 혹은 ‘비보잉’으로 불린다. 한국에 비보이 

열풍이 분 것은 2000년을 전후한 시기다. 당시 세계 5대 

비보이 배틀을 석권하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브레

이킹 황금기를 이뤘다.

Breaking = B-Boying

• 2005년 초연 이래 130개국 200만 관객 동원(2013년 기준) 
•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2050개 참가작 중 최고의 작품 선정
•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를 뜨겁게 달구며 50회 장기 공연
• 뉴욕, 베이징, 상하이, 괌, 에든버러, 오사카, 싱가포르 등 공연
• 2012년 베이징 700석 규모의 상설 전용공연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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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호 독자의견

August.  2022

월간 <통상> 모의고사 

월간 <통상>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가벼운 마

음으로 풀 수 있는 통상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

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100점의 즐거움을 누려

볼까요? 100점 맞고 상품도 챙기세요.

소통 마당

월간 <통상>은 웹진(tongsangnews.kr), 

뉴스레터와 카카오톡 채널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의견, 모의고사 응모, 구독신청, 주소변경은 

웹진으로 보내주세요. 

매월 독자의견 5분, 모의고사 정답자 15분, 

뉴스레터 신규 신청자 5분 등 총 25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물은 익월 10일경 발송, 개별 통지)

문의 : 02-360-4816, 
                sh961443@hankyung.com

 조◯현(6499)

매호 ‘판례로 보는 통상’ 칼럼을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과분쟁 사례를 

통해 국제무역에서 위생검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철저한 위생검역이야말로 국가 

무역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임(7498)

매호 ‘역사의 수레바퀴’ 칼럼을 

관심 깊게 읽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과거사를 주제로 지금의 다양한 

경제변화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호에서도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사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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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공공조달규정(IPI) 최종 승인, 

8월 말 발효 전망

EU 재무장관이사회는 6월 17일 국제 공공조

달시장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EU 공공조달

규정(IPI)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공공조달규

정은 EU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

는 제3국 소속 기업에 EU 조달시장 접근을 제

한하거나 불이익을 줌으로써 해당국에 상호

주의에 근거, EU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조달

시장 접근을 허용토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IPI는 향후 중국 등의 조달시장 개방 압박 수단

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사회가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EU 집행위는 6월 24일 공공조

달규정을 관보에 게재했고 이후 60일이 지나

면 발효할 예정이다. 

미국 ‘신장산 수입금지법’ 시행, 

세계 공급망 위기 심화 우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이하 신장) 상품과 신

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

칙상 금지하는 미국 법률이 6월 21일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은 신

장에서 제조된 완제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

서 신장의 원료·반제품·노동력을 ‘부분적으

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금지 대상이다.  신장산 

원료를 쓰되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위구

르족을 고용한 여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제

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미국 

국경에서 제품이 압수된 기업은 30일 이내 자

사의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명

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유럽의회, EU-ETs, CBAM, 사회기후기금 

본회의 승인

유럽의회는 6월 23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안, 탄소국

경조정제도(CBAM), 사회기후기금 등 세 가지

가 상호 연결된 Fit for 55 핵심법안에 대한 의

회 입장을 확정했다. 표결 결과는 △EU-ETS 

찬성 439표, 반대 157표, 기권 32표 △CBAM 

찬성 450표, 반대 115표, 기권 55표 △사회기

후기금 찬성 479표, 반대 103표, 기권 28표다. 

이 세 개 법안은 국민당그룹(EPP)이 2주 전 표

결에서 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표

함에 따라 사회당과 녹색당이 반발, 법안 전

체를 부결시킨 바 있으며 이후 2주 만에 각 정

파 간 합의에 이르러 이날 표결에서 최종 승인

이 확정됐다. 

글로벌 최저법인세 EU 합의 불발, 

내년 시행 목표 ‘빨간불’

글로벌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정

하는 세계적 조세개혁안이 미국에 이어 유럽

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면서 내년 도입 목표가 

차질을 빚게 됐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

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7개국의 동

의를 얻어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정하는 최저법인세 합의안을 발

표한 데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해왔다. 그러나 6월 17일 EU 재무장관들은 룩

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법인세

의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헝가리의 막판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 합의 불발로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애초 목표로 했던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나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유럽의회, 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산업 분류 

반대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와 경제위원회

(ECON)는 6월 14일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EU 집행위의 이행입법에 대

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EU 집행위는 지

난 2월 초 EU의 친환경 산업분류인 ‘택소노미

(taxonomy)’ 규정의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조건하에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토록 제안한 바 있다. 유럽의회 두 상임위

원회는 현행 EU법 체제하에서 가스와 원자력

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집행위 

이행입법의 부결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 

향후 결의안 표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집

행위의 이행입법은 좌초될 전망이다. 

영국·싱가포르, 기술 및 디지털 무역 관계 

심화 위한 디지털경제협정(dEA) 발효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UKSDEA)이 

6월 14일 발효됐다. 지난 2월 25일 동 협정 체결 

이후 4개월간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가 완료됐다. UKSDEA 조항은 양국의 기

존 자유무역협정(UKSFTA)의 일부로 통합돼 

분쟁 해결, 향후 개정 및 종료 등에 UKSFTA 프

레임워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경제에 관해 훨씬 실질적인 내

용으로 대체된 UKSDEA는 아시아와 유럽 국

가 간 최초의 디지털경제협정이다. 동 협정은 

연결성이 더욱 심화되는 디지털 세계에서 탄

탄한 협력과 미래 지향적인 무역정책이 혁신

을 제고하는 방식을 다른 국가들에게 보여주

는 모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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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뉴스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약 4,00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

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

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뜻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5

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규제와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발행한 TBT 통보문은 3,966건에 달

했다.

 JULY
news

WTO MC12 종료, 

MC13 개최지 

카메룬 또는 UAE 예정

6월 1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

료회의(MC12)가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하며 폐막했다. 이번 WTO 

MC12는 당초 15일에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이 막판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펼치면서 계획보다 이틀 늦게 마무리됐다.

이번 MC12는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수산보조금, 디지털 전송물 

관세 등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막을 내렸다. 제13차 각료회

의(MC13)는 카메룬과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최 제안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MC13은 이르면 2023년 후반기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보다 

더 빨리 개최될 수 있다고 말했다. WTO는 MC12 결과를 발표하는 성

명서를 통해 MC13의 개최지와 개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이사

회에 협의를 요청해두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 약 4,000건으로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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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수레바퀴 역사로 배우는 경제 이야기

투자와 투기의 혼란 속 
한없이 부풀어올랐던 거품경제의 역사 
튤립 광풍부터 암호화폐까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힘든 일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을 거듭한다. 

그리고 한없이 부풀어올랐던 ‘거품’은 당대인의 삶은 물론 경제사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세기의 천재 아이작 뉴턴으로 하여금 “천체의 움직임까지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고 토로하게 했던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 김동욱 한국경제신문 중기과학부 부장 

17세기 후반 에스파냐와의 전쟁 등으로 국채가 급

속하게 늘면서 영국 정부는 1711년 남해회사를 설

립했다. 회사가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 정부가 남

아메리카 지역의 무역독점권을 회사에 부여한 것

이다. 남해회사는 1720년 초반 당시 3,000만 파운

드에 해당하는 국가 전체 채무를 인수한다는 계

획을 발표했다. 남해회사의 사업계획에 영국 사회

의 관심이 쏠리면서 1720년 영국은 투기 광풍에 

휩싸였다. 남해회사 주가는 단기간에 10배 이상 

올랐다. 남해회사 뒤를 이어 수많은 주식회사가 

난립했고, 투기 열풍이 전국에 확산됐다.

위험을 인식한 영국 정부는 1720년 ‘거품법(Bubble 

Act)’을 제정해 민간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투기를 선동한 

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

할 때 의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거품이 가득 낀 남해회사 주가가 폭

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수많은 투자자

가 파산했고, 영국의 주식시장은 혼란에 휩싸

였다. 남해회사 파산을 계기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졌다. 주식

회사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경계심도 커졌다. 

결국, 영국 경제는 이후 100년 이상 주식회사를 현

실적 제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해회사 파산 충격

으로 영국 경제 성장과 산업혁명은 적어도 거품법

이 폐지되는 1825년까지는 주식회사라는 근대적인 

기업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진행돼야 했

다. 이에 대해 영국의 역사학자 존 카스웰은 거품법

이 영국에서 상업혁명의 출현을 40~50년가량 지

체시켰다고 평가했다.

거품 속 백만장자의 탄생

투기와 광풍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일은 영국 사회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

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름만 ‘남해 버블’이 

아니라 ‘미시시피 버블’로 달랐을 뿐이다. 스코틀랜

드 출신 존 로는 프랑스 루이15세의 섭정 오를레앙

공에게 접근해 1718년 600만 리브르의 자본으로 

프랑스 중앙은행 격인 왕실은행(Banque Royale)

을 세웠다. 1719년에는 미국, 인도, 중국에서 무역

을 독점하는 서방회사(Compagnie d'Occident, 

나중에 미시시피 회사가 됨)를 설립했다. 서방회

사와 왕실은행은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국채 인

수 대가로 지불할 계획이었다. 국가의 채권자가 주

주가 되고 부채는 감소하도록 해서 프랑스 왕실의 

재정수요를 충족하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금

융기법’이었다. 서방회사는 루이지애나 및 서인도

제도와의 교역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의 구상대로 

화폐주조권과 조세청부권을 부여하면서 날개를 

달아줬다. 주당 500리브르인 서방회사의 주가는 

투자 광풍이 일면서 1720년 2월에 1만5,000리브

르까지 치솟았다. 조직적으로 투기를 자극하고 고

배당 전망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뛰었다. ‘백만장

자’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했고, 투자자들이 

앞다퉈 주식을 사들였다. 서방회사는 오늘날 루

이지애나 등 미국 8개 주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업

권과 채광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지역 토지

는 당시 프랑스 내 토지처럼 부가가치가 크지 않았

다.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늪지대였던 탓에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고, 

기대하던 엄청난 규모의 광맥도 발견되지 않았다. 

식민지 소유권은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약속

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를 창출

해내지 못했다. 

존 로는 화폐의 본질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공공

의 신뢰라고 믿었고, 프랑스 절대왕정이 그러한 절

대적 신뢰를 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서방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존 로와 왕실은행은 화폐 

발행을 통해 서방회사 주가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엔 무너졌다. 1720년 10월 1만8,000파운드까

지 오른 주가는 순식간에 40파운드 수준으로 떨

어졌다. 프랑스 국민에겐 엄청난 투자손실을, 정부

에는 막대한 부채를 남긴 채 은행과 회사 모두 문

을 닫았다. 존 로의 무모한 시도 덕에 프랑스인들

도 지폐와 주식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됐다. 

거품법이 영국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듯, 존 로

의 도박은 프랑스가 은행업과 주식시장 발전에서 

이웃 유럽 국가보다 뒤처지는 원인이 됐다.  

▲ 존 로가 더욱 어렵게 
만든 프랑스 왕실의 
재정문제는 결국 
프랑스혁명의 전주곡 
역할을 했다. 이후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프랑스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다. 

◀ <남해거품, 1720년 
‘체인지 앨리’의 풍경>
1847년, 에드워드 와드 作.
1720년에 영국에서 발생했던 
금융거품의 현장을 묘사한 
작품.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의 주식을 사기 
위해, 또는 남해회사 주식의 
전망에 대한 풍문을 듣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프랑스의 재무장관으로 
재직했던 존 로(1729년)

 진◯연(7985)

부담 없이 유익한 읽을거리를 

접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7월의 글로벌 통상뉴스를 

읽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유럽의회에서 가스 및 

원자력의 친환경 산업 분류 

반대결의안을 채택했군요. 

 강◯숙(8007)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기사는 매우 시의적절해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하반기 수출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정책

#경비 지원범위

서비스 BM 해외진출 용도에 한해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컨설팅 부문에서는 계약

서 검토 및 작성, 분쟁 대응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해외사업

제안서 작성 등의 진출전략, 홍보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PR분야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현지화 기반 조성 부문에서는 콘텐츠 제작, 번역/더빙, 솔루션 

사용, 법인 설립 및 조사비용, 인증비,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등록비용 등이 지원

된다. 홍보 부문에 있어서는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나 앱 제작, 홍보물 제작, 해외

전시회 참가비 등이 지원되고 기타 출장지원이나 해외 마케팅에 수반되는 직접비

용도 해당된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무역투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이메일(service_bm@kotra.

or.kr)로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이메일 

접수 후 전화(02-3460-7611) 확인 필수

이며, 신청서 내 ‘신청분야, 해외진출 방

식, 지원단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올해 신청기간은 지난 1분기에 종료돼 내

년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5

#선정평가

선정평가는 1차 서류심사 40점, 2차 발

표심사 60점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 

평가지표는 서비스, 적합도(데뷔·유망·

리딩 기업별 지원사항과 사업계획 적합

도 판단), 노력도, 가점 등의 항목으로 

나뉜다. 발표심사 평가지표는 혁신성, 

참여목적, 사용계획, 기대효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종 선정 이후 지원사

업 참가 포기 시 차순위 기업이 선정된

다.  

문의처: KOTRA 서비스소비재실 

              ☎ 02-3460-7611/76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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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표

구분

<1차>
서류심사
(40점)

<2차>
발표심사
(60점)

평가지표 평가항목 (기준자료)

서비스

노력도

서비스 내용 전달 (사업계획서 내 해외진출 서비스 상세 설명)

제출서류 양식 준수

적합도

가점

혁신성

참여목적

사용계획

기대효과

(데뷔기업) 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조사 노력도
(유망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서비스 현지화 노력도
(리딩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기존 성과 및 향후 계획
※ 데뷔·유망·리딩 기업별 지원사항과 사업계획 적합도 판단

무체물수출 확인증(무역협회)

현실경제에 접목 가능한 유망 서비스인가?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 목적이 부합하는가?

해외 마케팅비 사용 계획은 구체적인가?

단계별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배점

10

10

20

5

15

1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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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무역정책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2022년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서비스 기

업에게 컨설팅, 온디맨드 서비스, 현지

화를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한다. 모집규

모는 40개사로 산업재산권, 서비스 플

랫폼, 콘텐츠, 에듀테크, 융복합 서비스 

분야가 대상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희망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①(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수출(프랜차이즈, 캐릭터) ②(서비스 플

랫폼) 제품 및 서비스 해외수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B2B, B2C 플랫폼 기업 ③(콘텐

츠)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 해외수출 ④(에듀테크)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

한 비대면 교육서비스 ⑤(유망서비스) 해외진출 경쟁력을 갖춘 유망 서비스 기업이

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휴업 및 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동 지원사업 3년 차(회) 참가기업(최대 3회까지 참

여 가능)이다. 

2

#지원내용 및 지원단계

지원내용은 사업비 4,800만 원(국고보

조금 3,500만 원+기업분담금 1,300만 

원)이며, 신청기업에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계는 

데뷔기업, 유망기업, 리딩기업으로 나뉘

며 지원 대상과 목표가 세분화된다. 

3

‘혁신서비스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이 ‘2022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BM)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선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정착을 위한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단계, 선정평가 등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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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뷔기업

3
리딩기업

2
유망기업

해외진출 경험부족 및 해외진출 
전략수립 컨설팅이 필요한 데뷔기업

홍보마케팅 집중 지원을 통해 
서비스 수출이 기대되는 기업

서비스 현지화 및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유망기업

▶▶▶

▶▶▶

▶▶▶

•파트너십 계약
•현지법인 설립 및 사무소 개설

•서비스 공급 계약 •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계약 •서비스 연계 상품수출 계약

데뷔기업, 리딩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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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일 사과분쟁에 대한 
패널 설치

일본, 판결에 불복 및 상소

2002. 3 2003. 72002. 6 2003. 8 2003. 12

미국 vs. 일본 사과검역 
분쟁(ds245)1)

미국, 일본을 WTO에 제소 WTO 패널심, 일본 패소 일본, 상소심 최종 패소 

자료: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김승호, 법영사),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휴먼컬처아리랑) 및 인터넷 자료.

생활 속 국제 통상 판례 이야기

판결에서는 WTO SPS에서의 과학적 증거

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수집된 증거’만을 

의미하며 그 외의 증거는 모두 인정되지 않

고, 여기서 ‘증거’라 함은 ‘충분히 실질적이지 

않은 정보’나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철저히 

배제한다고 해석했다. 그만큼 검역방식 적용

에서 과학적 증거의 필요성과 정확성, 둘 모두

의 중요도를 동시에 확인해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일본의 화상병균 전염경로와 관련된 주

장은 위험성도 적고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따라

서 일본이 내건 9개 조건, 특히 ③ ④ 등은 실재적 위험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앞선 쟁점 패소에도 불구, 자신들의 검역방식이 

WTO SPS상 ‘잠정조치’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잠정조치 역시 ‘관련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에 한해 취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일본의 주장과 달리 이미 많

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고 있기에 ‘잠정조치’로서의 일본 검

역방식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냈다.

팬데믹 시대, 과학적 위생검역의 중요성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이어 원숭이두창까지 확실히 질병에 성역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각국의 검역 강화는 충분히 예상 가

능한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검역 강화 자체를 막

는 것보다 그 과학성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미·일 사과분쟁이 주는 교훈은 남다르다. 엄격한 검역을 

통한 자국 농업생태계의 보호는 모든 국가의 책임이다. 정당

한 검역을 찾는 일에 과학은 문제가 아닌 해답을 제시해야 빛

난다. 뉴턴도 사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만유인

력이라는 과학적 ‘해답’을 찾아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  DS245: Japan — 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pples(WT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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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위생검역의 중요성 알려준 미·일 사과분쟁
프랑스 화가 모리스 드니(Maurice denis)는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세잔의 사과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세 개의 사과로 꼽았다.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마녀의 독사과나 스티브 잡스의 애플(Apple) 등으로도 친숙한 과일이 

치열한 국제사회의 무역경쟁 속에서 통상분쟁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적이 있다.

글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화상병(火傷病, fire blight)은 식물병으로 에르위니아 아밀

로보라(Erwinia Amylovora)라는 세균으로 인해 발생한

다. 북미·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일본 등에서 발

생해 배·사과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살구, 딸기, 장

미 등도 이 병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일단 감염되면 열매, 꽃, 

잎, 가지 가릴 것 없이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고 점

차 시들어 죽는 것이 증상이다. 이런 모습이 말 그대로 불에 

그슬린 것 같아서 화상병이란 이름이 붙었다.

일본은 1950년에 이미 식물방역법을 제정, 사과나무 등 숙

주식물 15종과 그 과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었다. 2002년의 

사과분쟁을 통해 미국에 제소당한 일본은 미국에서의 사과 

수입에 대해 다음의 9가지 조건을 정해두고 있었다. 우선 ①

미국 농무부(USDA)가 지정한 무병충 과수원에서 생산돼야 

하며 ②과수원에 화상병 감염 식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③무병충 과수원이 500m 완충지역으로 둘러싸인 상황에

서 ④과수원 사이 완충지대는 연 3회 이상 점검이 필요한데, 

특히 폭풍 후에는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 ⑤수확된 사과는 

하수슬러지 탈수에 1분 이상 적셔 표면을 소독하고 ⑥추수 

컨테이너는 염소 소독이 필요하다. ⑦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별도로 곡물 농약처리를 한다. ⑧미국의 식물 보호 공무원

이 과실에 검역 해충이 없고 염소 소독을 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선언해야만 하며 ⑨미국 공무원이 필요한 보증

서를 발급했다는 사실, 그리고 염소 소독과 과수원 지정이 

적절하게 됐다는 점을 이번에는 일본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

판례로 보는 통상

독과 포장 시설을 검사한다. 이 같은 엄격한 

조건들에 대해 미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 SPS* 위반으로 2002년 3월 제소하

기에 이른다.

정당한 검역에는 

정확한 과학이 필수

일본은 화상병균 전염경로 위험을 이유로 

증상 없는 사과의 수입까지도 금지하고 있었

기에 미국은 이러한 검역방식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히려 과학적 증

거들을 통해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사과가 화상병균의 전염경로가 될 수 없음

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20        /        JULY  202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sPs Agreement;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TO 회원국 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키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다.

월간 <통상> 모의고사 OMr

1 2 3 41

1 2 3 42

1 2 3 43

1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4월 미국 싱크탱

크 연설에서 언급한 말로 우호적인 국가들과 교역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리쇼어링    ②오프쇼어링 

    ③니어쇼어링  ④프렌드쇼어링

2 2021년 10월부터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담당 내각

부 특명담당 대신’을 맡고 있으며 현재 기시다 내각

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사실상 주

도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고바야시 다카유키     ②스즈키 슌이치     

    ③사이토 데쓰오     ④가네코 겐지로

3 중부유럽의 제조업 강국으로 과거에는 체코슬로

바키아였으나 80여 년의 연합을 청산하고 1993년 

1월 슬로바키아공화국과 분리 독립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①루마니아    ②크로아티아    ③체코    ④세르비아

 김◯일(2112)

‘브레이킹’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전 세계 

비보이·국가·단체 톱3에도 

한국이 들어가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채◯진(1904)

관세분석 전문가의 인터뷰가 

흥미로웠습니다. 수출입물품의 

성분, 규격, 특성 등을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위해물품을 걸러내고 관세부과와 

통관을 담당하는 무역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그분들이 

있기에 정당한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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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관세분석 전문가들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나요?. 

임  현재 국제무역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

으며, 특히 협정 체결국 간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HS코

드 부여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HS코드는 6단위까지는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것

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 수출입국에서도 HS코드가 동일하다는 의

미입니다. 오늘날 대상물품에 대한 이·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관세분석기술 업무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국

제통일상품분류체계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인 HS코드에 따라 FTA 활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관세분

석 전문가의 HS코드 결정을 위한 정밀분석은 기업의 FTA 활용 계획 수립 

및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통  관세분석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임  HS코드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육안상으로 확인하기 힘든 물품

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HS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이 분류됩니다. 여기서 제1701.1호에는 조당이 

분류가 되며 기본세율이 3%이고 편광도수가 99.5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

지만 제1701.99호는 그 밖에 기타(정제된 조당)로 분류되는 것은 편광도

수가 99.5 이상으로 세율이 30%입니다. 이처럼 육안상으로 구분이 힘든 

경우 정밀한 분석을 통해 세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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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숨은 고수’ 소개

관세분석 전문가가 

되려면 이렇게!

인터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지면에서 못다 한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관세청에 입사함으로써 관세분석 전문가로 일할 수 있다. 

주로 화공, 화학, 고분자, 식품 관련 전공자가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며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식품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

❶ 전문성이 중요

품목분류를 위한 물품 분석 업무는 다양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기술적 이해가 바탕되어야 하므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❷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업무가 다소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상품학 및 품목 분류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므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수다. 

❸ 자부심은 필수

관세분석 전문가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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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은 농수축산물에서 가공식품류, 섬유, 철강까지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한다. 

관세분석 전문가는 이처럼 방대한 수출입물품을 분석해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고 위해물품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분석기술을 선도하며 우리나라 수출입기업 및 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관세분석 전문가의 활약을 임근식 관세분석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았다. 

글 이선민 기자    사진 이소연

세계가 인정한 분석 능력, 
FTA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중앙관세분석소 임근식 관세분석 전문가

통  관세분석 전문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임  관세분석 관련 공업직으로, 관세청 직속기관인 중앙관세

분석소와 전국 6곳의 분석실에서 총 115명이 일하고 있습니

다. 주요 업무로는 먼저 수출입물품의 성분, 규격,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정밀분석한 뒤 품목분류 분석 업무를 합니다. 이

를 통해 HS코드를 분류함으로써 합리적인 과세와 적정한 통

관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불법의약품, 마약류 등의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  중앙관세분석소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임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마약류 및 원산지 판별업무를 수

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으로 1961년 재무부 산하에 감정분석소

로 출범한 이래 1980년 중앙관세분석소로 승격하며 무결점 분

석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온

라인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위해물품 불법반입이 증대하기 때문

에 위해물품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분석이 갈수록 중요해지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신 분석장비를 확보하고 새로운 분석

기법을 개발하는 등 관세국경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협

하는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밀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있

습니다. 또한 우리 분석소는 지난 2018년 6월에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석소(WCO AP RCL)로 지정돼 세계 각국

의 분석업무 지원, 능력배양,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WCO 회원

국의 국제 분석업무 역량강화 및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숨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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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고 있다. 개별적인 현상들이 동시에 발생

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야기하는, 이른바 ‘퍼펙

트 스톰’1)이 우려된다. 향후 글로벌 질서가 안정

을 찾더라도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전

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대한 전환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물론 기업도 예측할 수 있

는 리스크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까

지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을 잘 준비하는 국가

는 이후 상대적 국력 변화에 따라 부상할 수 있

으므로 퍼펙트 스톰을 기회로 활용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퍼펙트 스톰 속 

통상질서 재편의 방향성    

현재의 통상질서 재편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

려된다. 냉전 종식 이후 인류가 쌓아올린 세계

화라는 바벨탑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

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GATT 21조 국가안보 예외 규정2)은 임의적으로 

남용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호의존성이 높

아진 가운데 배타적 비자유주의 통상질서는 경

제적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피

해는 특정국가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에도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업활동, 기

술개발, 금융자본, 인력양성 등에서 경쟁 상대국

의 기업과 기술을 제거하고자 하는 데는 첨단기

술 분야가 가지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플랫폼을 먼저 쟁취한 행위자가 정

보를 독점하는 플랫폼 효과를 누리고, 첫 진입

자는 후발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네트워크 

효과의 혜택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합

리한 제도나 비효율적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번 자리매김하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잠김 

효과가 발생하게 돼 선발 행위자는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된다. 디지털 분야는 호환성과 상호 운

용성을 가지고 있어 잠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고 있기에 미국의 견제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경제전에서 승

리할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반도체 협의체를 제안한 데도 

비슷한 배경이 있다.

글로벌 통상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

1) 퍼펙트 스톰 
Perfect Storm
따로 떼놓고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라도 다른 
기상조건과 맞물리면 엄청난 
피해를 낳는 ‘괴물 폭풍’이 된다. 
여기에 빗대 경제 분야에서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생기는 파괴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일컫는다.

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 
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 조항
GATT 21조는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경우에 한해 수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 
부합 여부와 관련해 재량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호한 형태의 규범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1% 급등해 1981년 11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지수 상승의 반 이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월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2021년 5월 2022년 2월8월 11월 4월 5월 6월

5.0 5.3

6.8

7.9
8.3 8.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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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 불안에 따른 석탄, 원자

력 비중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

중 확대, 인플레이션에 이어 글로벌 저성장(혹은 

침체) 국면 돌입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급격한 지각변동을 

깊이 보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8월 4일 국회를 방문했다. 양국 의장은 공동 발표문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은 엄청난 지각변동 중이

다. 신냉전적 기류 조성,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즈

니스의 분리 불가, 세계화의 퇴조와 글로벌 공급

망 및 가치사슬 재편, 프렌드쇼어링, 에너지·식

량·원자재 수급 불안 및 무역안보 중요성 부각,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의 급격한 지각변동
통상질서의 재편 방향은?
2022년 상반기 한국의 무역수지는 역사상 최대 적자인 103억 달러로 집계됐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리오프닝으로 기대감에 찼던 글로벌 경제는 중국 봉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공급망 불안정과 주요 경제권역의 성장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당분간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중 갈등을 비롯해 무역안보 강화와 함께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무역 지형의 변화는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글 이상준 국민대 러시아·유라시아학과 교수    사진 한경DB

월간 <통상> 모의고사 OMR

1 2 3 41

1 2 3 42

1 2 3 43

1 전 세계에 식량불안과 농산물 가격 급등이 불어

닥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반 물가까지 다 오르는 것

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인플레이션  ②디플레이션 

    ③애그플레이션  ④하이퍼인플레이션

2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와 과학

법’(이하 반도체법)은 총 3개 법안(division)으로 구

성돼 있는데 이 중 반도체산업에 2026년까지 총 

527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법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반도체 지원법  ②자동차 지원법 

    ③철강지원법  ④디스플레이 지원법

3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동OOOOO와 말레이반도에 

위치한 서OOOOO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국, 브루

나이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

까요?

    ①인도네시아  ②말레이시아 

    ③인도차이나  ④오스트리아  



통상 이야기로 여러분과 
통하는 세상을 엽니다

뉴스보다 쉽고 재미있는

통상교섭본부 SNS 채널도 꾸욱!
유튜브 <통상TV>youtube.com/tongsang페이스북 <통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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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아카데미

자원 부국 
말레이시아

글로벌 톡

무한경쟁시대, 
반도체와 과학법

통상 탐구생활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 하상선 
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전무

글로벌 식량위기의 시대, 
한국의 식량안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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